
아이키만은 해박한 역사적 지식

을 바탕으로 기독교가 미국 역사에

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속주

의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고 본

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간에 공공장소에서 기독교 색

채나 가치관을 거세하고 왜곡시키

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진단

한다.

따라서 깨어 있지 않으면 미국이 

갖고 있는 장엄하고 숭고한 역사적 

뿌리, 즉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미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는 “하나님이 없는 국가”로 점점 더 

기울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같이 해

준다.

신간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

하고 있는 장, “역사”에서 아이키만

은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매장

됐던 ‘섭리주의적 역사문헌들’을 재

조명해준다.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

았던 역사서적(The Light and the 

Glory)의 주제인 “세계 역사에서 미

국 건국이 갖는 독창성은 바로 하나

님에 의한 직접적인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그러면서 이러

한 섭리주의적 역사관에 무장된 식

민주의 시대나 독립전쟁 당시 크리

스천들의 도덕적 몰락이 미국이 완

전한 기독교 국가로 이르는 여정을 

방해했다는 해석을 비판한다(Mark 

Noll and Marsden 공저, The 

Search for Christian America).

아이키만은 청교도들이나 건국

자들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

닌 인간이기에 완전할 수 없지만 그

들은 미국인들에게 기독교인이라

는 정체성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역사적 진실까지 도매 값

으로 평가 절하할 수 없다고 항변

한다. 

결국 마크 놀 교수 역시, 독립전

쟁 당시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다

룬 책(Christians in the American 

Revolution)에서 기독교 즉 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

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

이 그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다.

그러면서 아이키만은 식민지 시

대 독립전쟁 당시 그리고 초기 미

국 건국과정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

력한다. 독자로 하여금 사실 그대로 

선과 악을, 종교적인 사람들과 세속

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

기독교 국가”라는 이상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했던 생생한 현장을 사

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

고 있을 당시 만들어진 최초의 도시

인 제임스타운 역시 처음에는 경제

적인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기독교 

신앙이 결정적으로 자리 잡게 됐다

고 증명한다. 또한 순례자들과 청교

도들은 언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들을 창조해, 성경적인 원리들이 지

켜지는 교회와 국가 건설을 위해 노

력했다는 사실도 밝힌다. 결국 대각

성운동 역시 정체돼가는 청교도적 

정서를 재 점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이처럼 미국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들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절대로 하

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역사가 아니

었다는 사실을 놀라울 정도로 증명

하고 있다. 

건국자들 중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 토마스 제퍼슨이 크리스천이 아

닌 이신론자였다는 사실도 따라서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아

이키만은 서술한다. 물론 이들이 성

경적 정통신앙의 많은 요소들, 즉 

그리스도의 신성까지도 부인했지

만, 건국자들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

었던 섭리주의적 역사관을 추종했

기 때문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

조물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주셨다

는 신앙관이 독립전쟁 당시 가장 중

요한 원리로 건국자들의 노력과 신

앙을 통해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자유, 역사에서 하나

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국을 지켜나가기 위해 인간들이 

세워나가야 하는 도덕적 가치의 필

요성들이 바로 오늘날의 미국을 있

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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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미국이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패망의 길로 가고 있

음을 통회합니다. 그러나 남은 그루터기가 있어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우리 한인크리스천들이 2세들에게 신앙의 유산

을 물려줌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잘 감당하게 하옵

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
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
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금주의 말씀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예수‘아내 복음서’파문...
“선동적 가면무도회”불과

2면

투고 칼럼
김정한 목사(SON Ministry 대표)

7면

완벽한 리더는 없다...
지속적 노력할 때만 가능!

3면

선교사와의 만남 (5)
김재성 선교사(필리핀)

탐방: 뉴욕기독부부합창단을 찾아서

16면

미국 국가적 강점은‘신앙유산’
CT, 역사 데이빗 아이키만 박사 신간소개 통해 미국의 신앙미래 진단

리스팅 . 광고 마감 박두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사   고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9월말 

마감예정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중이다. 

새롭게 리스팅을 원하거나 주소와 삽입 내용 중 변경된 사

항이 있는 교회나 선교회, 기독단체 및 신학교들은 빨리 새 정

보를 보내면 된다. 광고게재는 10월 첫 주까지 신청을 받고 있

다.   

“2013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

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

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

임목사의 연락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자세

한 문의는 뉴욕과 LA사무실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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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립선언문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종결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님의 섭리의 보호에 굳게 의지하면서 이 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및 우리의 신성한 명예를 걸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건국자들은 ‘미국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라는 의식’으로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발돋음 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흐름이 건국 초기부터 미국 국민들 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됐고, 이로 인

해 미국의 주류적인 입장으로 기독교는 정치, 문화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중요한 세력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영적 유산이 어느새 희

석되고 정신 차려 경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전문지 타임에서 23년간이나 역사학 전공을 바

탕으로 지구촌 신앙의 흐름 맥락을 파악해 온 데이빗 아이키만 박사는 본

인의 신작(One Nation Without God?: The Battle for Christianity in an 

Age of Unbelief-Baker)에서 미국이 영적 전투에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서평을 통해 미국 영적 유산의 뿌리를 재조

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이 세워졌다는 역사관 자체가 불신앙과 세

속주의적 도전으로 희석되고 있기에, 하나님 없는 미국 사회가 조만간 도

래할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Will America Keep the Faith?: 

Journalist David Aikman wonders whether our nation will squander its 

spiritual heritage).

미국 세속주의가 건국자의 신앙을 좀먹고 있지만 한편으로 미국의 부흥은 가능

하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킹 교수가 ‘예수의 아내서’라고 

이름 붙인 이 문서 파편은 가로, 세

로 8X4㎝ 크기다. 그리스 문자를 

사용한 고대 이집트 남부 언어인 

콥트어로 쓰였다. 앞면에 여덟 줄 

정도가 부분적으로 판독 가능하고, 

뒷면은 단어 몇 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부정확한 상태다. 문

서는 대략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킹 교수는 이 문서가 예수의 대

화 일부를 기록한 것으로, 이 대화

에서 예수의 사도들이 마리아가 사

도 자격이 있는지를 논의하자 예수

는 “그녀는 나의 사도가 될 수 있

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킹 교수는 “기독교는 전통적으

로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입장

을 고수해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믿

을만한 역사적 증거는 없다”고 지

적했다. 다만 이 문서가 예수가 결

혼했는지 ‘증명’해주지는 않는다고 

단정을 유보했다.

킹 교수는 “처음부터 기독교인

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며 “예수

가 숨지고 나서 한 세기가 지나서

야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예수의 결혼 여부 문제

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

다.

이 문서 조각은 익명의 민간인 

수집가가 소장한 것으로 이 수집

가는 킹 교수에게 문서를 해독, 분

석해달라고 맡겼다.

이 문서가 발굴된 경위는 알려지

지 않았으나 콥트어가 사용됐고 건

조한 기후로 고대 파피루스의 보존

에 유리한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으

로 보인다고 킹 교수는 밝혔다.

특히 문서의 위조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파피루스와 

글씨의 상태, 잉크가 흡수된 화학

적 방식, 어휘 등을 분석한 결과 고

대 문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고 킹 교수는 설명

했다.

그러나 향후 잉크 화학성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서 진위 여

부를 최종 판정할 것이라고 킹 교

수는 덧붙였다.

따라서 킹 교수는 “다른 건 몰라

도 ‘아내’라는 단어가 다른 뜻을 가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

기 기독교 시대에 이미 예수가 결

혼했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논란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발견을 댄 브라운

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받아

들이지 말라”며 예수 결혼 기정사

실화를 경계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은 그다지 

‘예수의 결혼설’에 크게 무게를 두

지 않고 있다. 

풀러신학교의 그린(Joel B. 

Green) 신약성경해석학 교수는 “

오래전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

해 만들어진 문서의 하나로 보인

다”며 “문서의 진위와 관계없이 교

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고 계획도 없기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복음주의 진영

은 “예수와 관련한 여러 이설의 하

나일 뿐”이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

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돈-코넬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인 센 맥도노우(Sean McDonough) 

역시 “성경에 대한 건전한 역사적 

사고를 가로막는 연속적인 선동주

의적 헤드라인에 불과하다”고 잘

라 말한다. 그리고 하버드 킹 교수 

본인이 “이 문서가 예수가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말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언론

은 언론의 특성상 “역사적 문서에 

따르면, 예수는 아내가 있었다”고 

보도하게 된다고 설명해준다. 

콥틱 문서 전문가 크리스천 아

스캐랜드(Dr. Christian Askeland) 

또한 동 문서의 진실성에 대해 의

심을 품는다. 거의 위조에 가깝다

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다른 전문

가들 역시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

고 있다. 탄소측정법을 통해 연대

성 측정을 한다하더라도, 파피루스

에 쓰여진 잉크가 파괴될 가능성까

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 문서가 진짜 문서로 

판명된다하더라도, 복음주의 진영

은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 

바로 역사적, 교회적 정경인 4복음

서에서 예수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

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4 복음서는 예수는 홀로 사

셨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해주

고 있기 대문에, 이 문서의 발견으

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침례신학교 몰러 총장은 그러

나 이러한 파장을 일으킨 배후나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이번 문서를 발견

한 킹 교수가 본인 자신도 스스로 

“어떠한 동요나 도발적인 의심을 

바라지 않는다고 발표했음에도 불

구하고, 왜 자신이 발견한 문서의 

이름을 “예수의 아내 복음서(The 

Gospel of Jesus’s Wife?)”라고 명

명했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소요 배후에는 

바로 정통적 기독교 신앙과 진리, 

교리, 도덕적 신념들을 세속주의적 

가치들로 대체하려는 영지주의적 

획책이 숨어 있다고 몰러 총장은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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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아내 복음서’파문...“선동적 가면무도회”불과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밋 롬니(Mitt Romney) 

후보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

rak Obama) 대통령이 각각 전국 유

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연설을 통해 또한 미디어를 동원해

서 상대방의 약점을 최대한으로 부

각시켜 흠집 내기 전쟁을 하고 있습

니다. 중간의 부동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민주통합당

의 문재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가 

삼파전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국

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실수와 부족

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상대방에게 치명타가 될 어떤 결정적인 것

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

니다. 선거철만 되면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결점을 

보완해주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는 것 같

습니다. 어릴 때는 자라서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나니 인생을 조금 더 살아 많은 경험을 하

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따지고, 사실을 파헤

치며 밤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

고 받아들이면 내 삶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 주신 짧은 생애를 통해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이 땅에서 이루

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을 드러내며 나의 경험과 실력을 동원해서 나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어느새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

고 갈등과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

하고 부족함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의외로 많

은 손이 나의 인생을 잡아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

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과 의견에 귀를 기

울여주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인정해주

십시오. 이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사랑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품어주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인정할 것을 인정할 때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남을 인정하

겠다고 하는 것은 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

람마다, 지역마다, 문화마다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가끔 이해가 안 가는 법들도 많습니다. 알라스카(Alaska)

에서는 곰을 총으로 쏠 수 있지만 사진을 찍으려고 잠자는 곰을 깨

우면 불법입니다. 미시간(Michigan)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

이 머리를 자르면 불법이고,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에서

는 음정에 맞지 않게 노래하면 불법이고, 애리조나(Arizona)에서는 

선인장을 함부로 잘라가지면 징역 25년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사

람과 문화의 차이를 다 이해해 보겠다고 하면 웃으며 살아갈 인생

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이해도 중요하지만 인

정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작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큰 가족입니다. 교우들이 지도

자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때 지

도자는 교우들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을 힘을 얻게 됩니다. 지도자

들은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일지라도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격려해줄 때 그들의 헌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힘든 이민생활을 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해

의 폭을 넘어 장점을 인정해주고, 수고에 감사하고 격려해주는 삶

을 살아가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인정은 상대방

에게 주는 따뜻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전하면서 10월을 맞

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뛰어넘어 인정하십시오 

시론

복음주의 진영,“예수 관련 여러 이설의 하나”,“대꾸할 가치 없다”반응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2003년 출간된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장편 “다빈치 코드”는 전 세계적

으로 60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살인사

건을 파헤치는 추리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예수가 결혼해 자식이 있었

다는 도발적 설정이 사람들의 눈길을 잡았다. 당장 로마교황청은 책 내용

이 사기아저 허위라며 비난했고, 몇 년 후 소설이 영화화되자 관람을 금지

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황청, 그리고 대다수 기독교 신자가 불편해 할 만한 문건이 또 나왔

다. 이번엔 넘치는 상상력으로 무장한 소설가가 아니라 엄밀한 사실의 세

계(?)를 추구하는 미국 하버드대 신학자에 의해서다. 미 언론은 하버드대

의 초기 기독교 전문가인 캐런 L. 킹(Karren L King) 신학부 교수가 ‘예수

의 아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된 파피루스 문서 파편을 찾았다고 18일 보

도했다.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국제콥트학회에서 해당 문서가 공

개됐다고 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일이 대꾸할만

한 가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여러 이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이다. 특히 남침례신학교 몰러(R. Albert Mohler) 총장은 “학문이란 이름

으로 가장된 선동적 가면무도회” 즉 “눈 가리고 아웅”식의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정통적 기독교 신앙과 진리, 교리, 도덕적 신념들을 

  세속주의적 가치들로 대체하려는 영지주의적 획책”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에 완벽한 리더도 존재하지 

않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

하고 말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분의 제자를 키워낼 때 

완벽한 리더십을 보이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리

더십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

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리더십을 

본받고자 애를 쓰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는 각자의 리더십에 있

어 약점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문

제는 그 약점을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약점이 굳어져 

그것이 개인의 리더십 특징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리더들은 모두 각자의 리더십 특

징을 갖고 있다. 그 특징이 좋은 영

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특징이 만약 조직을 무

너뜨릴 만큼 위험한 것이라면 우리

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론 에드몬드슨 목사는 몇 가지의 

가장 위험한 리더십 특징들을 이야

기하면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리더

의 성공을 파괴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의 리더 유형들

을 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기 바

란다. 

1. 모두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리더

리더가 조직 내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리더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오해해

서는 안된다. 심지어 아주 건강하

다는 조직에서도 리더가 알지 못하

는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조

직 내에 투명성과 정직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리더는 일부의 의견

을 가지고 전체의 의견이라 단정 

짓는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

2.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리더

대부분의 리더는 자신이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리더 자신에게 분명

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

할 거라 가정한다. 그러나 보통 리

더가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

게 분명하지는 않다. 좋은 리더는 

많은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야 한다.

3. 계속해서 갈등을 피하려는 리더

결코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조직의 건강

에 해를 끼치게 된다. 간과하고 무

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조직 내에서 문제

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4.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체하는 

리더

리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적게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서 리더를 열심히 돕겠다는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 교만한 리더는 사

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 좋은 

리더는 더 나은 결정을 위해 사람

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5. 통제권을 놓지 못하는 리더

리더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건강한 위임은 팀 프로젝트

에 대한 권한도 포함한다. 리더가 

계속해서 통제권을 쥐려고 하면 조

직은 팀의 능력보다는 리더 개인의 

능력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1면에서 계속>

그런데 세속주의의 도전은 건국

자들의 신앙을 좀먹고 아예 뿌리채 

뽑으려고 획책하고 있고, 어느새 

미국 사회는 점점 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가치관이 팽배하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고 개탄한다.

결론으로, 아이키만은 미국의 부

흥은 가능하다고 바라본다. 역사학

자답게 18세기 세속국가로 무섭

게 돌진하던 영국을 다시 기독교

화 시킨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운

동과 윌리엄 윌버포스의 반노예제

도 캠페인 성공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 역시 대학생들과 전문인들 사

이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아가려는 노력들이, 특히 칼빈주의

적 신앙운동의 확산(Young, Rest-

less, and Reformed)을 포함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진

단한다.

아이키만의 책은 중국 경제학자 

자오 시아오(Zhao Xiao)가 바라본 

미국 사회의 독특성으로 귀결된다. 

“미국인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

한 국가적 강점이 있다. 그것은 바

로 그들의 영적 유산들 때문에 가

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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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리더는 없다...지속적 노력할 때만 가능!
리더십저널, 론 에드몬드슨 목사의‘위험한 리더십’특징 소개

  나은진 목사의

바이블 시사칼럼

‘치유의 오솔길?’

한국에 치유의 숲길이 있다고 한다. 원시상태의 자

연 숲길을 부부가 같이 걷는다든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게 된

다는 것이다. 물론 혼자 온 사람은 홀로 산책을 하면

서 치유하는 시간을 갖겠다. 울창한 숲속을 걸으면서 

삼림욕을 하게 되는데 숲이 만들어내는 피톤치드를 

직접마시거나 피부에 접촉시켜 환경성 질환의 면역

력을 높이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심 많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 효

과가 숲속을 산책하는 그때뿐이 아닌가 하는 것이

다. 잠시 아픈 상처를 맑은 공기로 씻어내고, 바람소

리 새소리 들으며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 보

는 것이겠다. 아니 오랜 시간동안 숲속에서 지내면서 

완전히 치유 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그는 치유의 생

활을 마친 그 다음 그는 전에 자신을 병들게 하였던 

변함없는 그 세상에 내려가 살아야 한다. 비록 전보

다는 새로운 각오로 조심하면서 살아보지만, 산에서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쑤시기 시작한다. 힐링의 숲

속에서 온전히 갈아 앉혔던 마음도 다시 출렁거리

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 병이 다시 도지고, 옛 

나쁜 습관이 다시 도져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병

을 양산하고 또 유혹이 춤추는 세상에 다시 내려왔

기 때문이겠다. 

남자는 다 도둑놈인기라

한국 현대불교의 거목이라 하는 성철이 계셨는데

(1912-1993) 그 스님의 친딸도 출가하여 스님이 되

셨는데 최근 ‘영원에서 영원으로’라는 회고록을 책으

로 내었다고 한다. 딸이지만 아버지라고 불러 보지도 

못하면서 살아 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인 성철 스님께

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한다. “남자는 다 도둑놈인기

라, 그라니 부모 말고는 가까이 말그라.” 

요즈음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큰 골

치다. 사실 내가 한국 뉴스만 봐서 그런지 이런 도둑

놈들이 한국에만 몰려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

마저 든다. 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어린아

이, 친 딸까지 범하고 또는 죽이고 토막을 내기까지 

한다. 이들이 재수 없이 붙잡혀서는 형무소에 다녀

온다. 2,3년, 4,5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무엇을 했는

지 형을 치르고 나와서 그리고 재범을 저지르고 만

다. 그 후 안방 드나들듯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별 따

기를 즐긴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도 있

다. 형무소의 감방생활이 저들의 치유의 시간이 되

지 못하는 것이다.

치유 이후의 희망찬 삶

그런데 성경은 치유 이전에 예방을 말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 치유 이후의 건강하고 희망찬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렇다. 어느 소매치기가 나중에 죄를 

뉘우치고 후회를 하면서 손가락 하나씩을 끊어 나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검지를 자르고 마지막은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이제는 왼손이 자신도 모르게 장바구니 

속의 돈지갑을 열고 지폐를 꺼내 들더라는 것이다. 

결단을 하고 손가락까지 잘라냈지만 치유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

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시1:1, 2).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말하

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영

혼의 양식으로 삼고 지혜로 삼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아갈 때에 있어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떠나며, 오만

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 하게도 기록한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롬3:10). 즉,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죄인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

을 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 보려고 했지만, 어

느 날 보니까 내가 악인의 꾀를 좇고 있고, 죄인의 길

에 서있으며,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거드름

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회개의 길이 치유의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일 수밖에 없음을 숨길 수 없다 하겠다. “나는 너희

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

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는 다 로맨스로 해석한다는 것

이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범죄를 또 저지르

고 있다 하겠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치유

는 회개함으로 시작된다 하겠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 정신병, 모든 범죄, 등이 치유되기 시작하

는 것이다. 치유 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이 모든 진행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깨닫게 하여주시고 인도하

여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재범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읽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양식

으로 삼으며 지혜를 얻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그리스

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

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고난이 삶에 임

한다 하여도 도리어 즐거워하고 인내하면서 연단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더욱 소망을 붙잡는 믿음의 삶

을 살아 갈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 있어 치유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길 뿐이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

신 좁은 그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부활의 생명

을 만끽하게 되면서 영생에 이르는 소망의 길에 들

어서게 될 것이다. 

숲속의 오솔길을 걷는 것도 우리가 삶의 생기를 얻

는 좋은 방법이겠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회개의 길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서기

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회개의 길만이 하나님

의 은혜로 온전한 치유의 기쁨을 맛보며 거듭난 자

녀로서 보람되고 복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새롭

게 찾게 될 것이다. 

(라스베가스연합감리교회)

미국 국가적 강점은‘신앙유산’

조직 내 투명성과 정직의 분위기 조성

질문통해 이해도 점검, 갈등은 꼭 해결

   권한 위임으로 개인 능력 확대



2003년에 미국 작가 댄 브라운

이 쓴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

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후손을 

남겼으며 교회는 이 사실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은폐해왔다는 주

장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면서, 44개국에서 6천만권이 팔리

는 슈퍼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웠

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이 ‘나의 아내’

를 언급했다는 4세기 경 콥트어(

고대 이집트어)로 쓰여진 명함 크

기의 파피루스 조각이 발견되었다

고 하여, 문서의 진위와 실증적 가

치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한 하버

드 대학 교수 캐런 킹은 “이 문서 

조각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

가 ‘실제로 결혼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역사

적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뮌스터 대학 콥틱학 교

수 슈테판 엠멜과 함부르크 대학 

파피루스 연구자 에일린 수치우는 

이 문서 파편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가 설령 그것을 

진본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부터 수세기

가 경과된 후 쓰여졌고, 또한 이단

으로 정죄된 특정 종파가 자기들

의 주장과 생각을 담기 위해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가치는 없습니다. 

당시 영지주의(Gnosticism)는 ‘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사람들의 

왕성한 지적 호기심, 추측, 통제 불

능의 소문이 더해지고, 그 위에 토

착 종교와 철학, 점성술까지 합해

져서, 예수님에 관한 헛된 주장들

은 그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다양

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자(靈知主義者)

들은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였다는 비밀 지식을 계시

를 통해 전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만 가진 특별한 영적 지식

을 자랑했고, 그것을 3, 4세기에 여

러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런 문서

들이 발견될 때마다 세상은 떠들

썩했고, 댄 브라운은 이런 영지주

의적 가설에 근거하여 ‘다빈치 코

드’를 써내려갔습니다.

 2006년에 공개되었던 ‘유다 복

음’ 때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

리스도의 신성(divinity)을 무너뜨

리고 싶어하는 ‘자유주의 학자’들

은 ‘예수 결혼설’에 또 다시 열광하

겠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인 성경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또 

다른 무모한 시도에 불과함을 알

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거짓 주

장은 지난 2천 년간 끊임없이 제

기 되어왔고, 앞으로도 더 그럴듯

한 자료와 증거를 내밀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붙듭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 하나님 아들 예

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죽음

조차 정복하신 그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

하시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

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금이 좋은 것이

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

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

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에게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

씀이다.  “너희들이 소금”이라는 사

실을 언급합니다. “너희들은 대단

하다. 중요하다. 특별하다”는 의미

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너희들은 

소금처럼 이 땅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내

가 그 일들을 하게 해 주겠다”는 의

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사랑 그리고 특별한 계획까지 하나

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자 축복의 

대명자였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

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

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이란 언약과 밀접한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좋든 

싫든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

바꾸지 않겠다, 늘 유효하다, 약속

을 다 이루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유

대인들에게 소금언약을 통한 소금

의식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특별

하다”는 의식입니다. 자신들이 하

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

는 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

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너희는 대단하다. 특

별하다. 이런 특권과 자부심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의도로 예

수님이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것

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소

금이면, 유대인이면 그리고 하나님

의 백성이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

고 특별한가? 그렇지 않는가?” 이

것을 예수님이 소금이야기를 통하

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일까

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

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다. 맞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리 소금이 귀하고, 특별하고, 중요

하고, 의미있다 하더라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외면한다는 

것이다. 쓸모없게 내다 버리게 된

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

손이라는 소금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끝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말

씀이 그들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는

다면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

까? 소금으로 있지 말고 짠맛을 갖

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짠맛을 내라는 것

은 올바르게, 착하게, 덕스럽게 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

상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독

교를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입

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 말씀하

시는 것은 예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의 삶을 본받고 살지 않으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럴 때 진정한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짠맛은 자신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라서 소금이 아니라, 아브

라함의 자손이라서 아브라함의 자

손이 아니라 짠맛을 내야 소금이라

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짠맛을 내

면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아닌 자도 소금이 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어떻게요? 소금 맛, 즉 짠

맛을 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아

브라함의 자손 즉, 소금이 될 수 있

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소금이 아닌 자들이 소

금이 되어지고 짜게 되어진다는 것

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핵심진리가 있습

니다. 

인간 스스로 어떤 선행이나 구제

로도 스스로 짜질 수 없다는 것입

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

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금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

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하다가 짠맛

을 잃어버리고 버림을 당하기 때문

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

습니다. 예수님이 소금 그 자체이

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소금으로

서 짠맛을 내시는 주체이시다는 것

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짠맛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가면 소금의 주체이신 그 분이 짜

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

로 그런 분이십니다. 

소금으로 이 땅에 선택함을 받

았지만 더 이상 소금 맛을 내지 않

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

은 소금 맛, 짠맛을 내게 하여 버

림받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

님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은혜란 소금으로 존재하는데서 

짠맛이 나도록 나를 바꾸는 것입

니다.  

세상은 맛이 없고 싱거우면 내 

뱉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님은 맛을 못내는 소금을 그냥 내 

뱉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

하셔서 그 맛을 회복시켜주십니

다. 사람들은 피하지만 주님은 때

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주십

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소금의 짠맛을 내고 산다는 것은 

은혜 맛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

다. 신앙은 은혜 맛으로 사는 것입

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과 직

책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경력과 경험에 의지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의 

좋은 기억과 추억에 사로잡혀 살

아갑니다. 만일 이렇게만 살아간다

면 그것은 거저 소금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소금됨

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중요합

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짠맛

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직

분중심이 아니라 사명중심, 영향력 

중심으로 살아야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

고 있습니다. “누가 소금으로서 만

족하고 살라고 하더냐?” 짠맛을 내

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아멘) 

푸/ 른/ 초/ 장 
윤정용 목사
(템피장로교회)

손원배 목사 | (임마누엘장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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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소금맛, 은혜맛

누가복음14:34-35

예수님, 그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Q: 저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현재 담임목사

로 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부목사 때는 오랜만에 설교하면 기쁨

으로 설교했는데 부목사 때와는 담임목사가 되어 계속되는 설교사

역을 하다 보니 힘이 들고 설교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렇게 바쁜지 주말은 거의 주일 새벽까지 몸부림치며 주일설교 준비

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으며 짐이 아니

라 기쁨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A: 설교는 모든 목회자의 동일한 고민이요 숙제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설교만큼 모이고 장로님들의 인격만큼 성숙해지고 평신도들

의 사역만큼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부목사 시절에는 설교할 기회가 적어 가끔 설교해서 히

트를 치면 순식간에 교회의 스타가 되고 그러면 본인도 착각에 사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되어 매주 설교하게 되면 잘하는 

것은 기본이요 한 주라도 설교의 파워가 떨어지면 당장 교인들 전

체의 가십거리 근심거리 기도제목이 되고 맙니다. 부목사시절에는 

설교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사람이 정작 담임목회자가 되면서 매

주 주일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설교를 계속하다보니 비축해두었

던 설교 콘텐츠가 1년도 못가서 다 바닥이 나버리더라는 말을 들었

습니다. 그래서 십년 넘게 같은 교회에서 계속 은혜를 끼치고 교회

성장시키면서 목회하신 분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

오게 됩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목회 선배로서 몇 가지 제 경험을 통

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설교를 늘 주일새벽까지 준비하는 괴로움을 탈피하고 즐거

움으로 여유있게 설교를 하시려면 먼저 설교 준비하는 습성부터 바

꾸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좀 소개한다면 저는 과거 목회하면

서 늘 바빠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되어서야 설교를 준비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늘 조급하고 주일새벽까지 설교준비하는 일

이 많아 아내에게도 잔소리를 듣고 주일아침은 늘 피곤하고 영적인 

컨디션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제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특히 화요일을 설교

준비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일찍 설교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 주

간의 초반인 화요일에 설교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토요일 아침이면 설교가 거의 완성이 되고 토요일 오후는 주로 예화

를 찾고 설교원고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휘력을 매끈하게 수정하

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제 집은 타운하우스인데 

집 주변을 한 시간 걸으면서 Walking Prayer(걷는 기도)를 합니다. 

내일 주일설교와 예배를 위해 성령의 기름부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설교나 목회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Insight(통찰

력), 둘째는 영성(Spiritual power). 설교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

는 Insight(인사이트)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아 그렇구

나” 하면서 깨달음과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려면 많은 묵상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설교집이나 영성 고전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

다. 어떤 유명설교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기는 일주일에 6권의 

책을 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책을 다 인용할 필요는 없

지만 지성이 풍성해야 그것을 초월하는 영성도 빛나는 법입니다. 목

사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감탄을 넘어서 영혼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

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교준비는 미리...통찰력과 영성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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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현대는 영상시대 이다. 강남스타

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기네스북

에 오르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

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는 또 다

른 동영상으로 날마다 이슬람권이 

주도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그

것은 Nakoula Basseley Nakoula 라

는 사람이 만든 아마추어 영화 ‘무

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

lims)’이라는 14분짜리 동영상 때문

이다. 한국에서는 innocence를 순진

함으로 번역을 했지만 innocence라

는 말은 또한 ‘무지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슬림의 무지함’

이 된다. 아랍국가들에서 어떻게 번

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날법

도 하다. 

이 영화는 온통 무슬림들의 폭력

성을 보여준다. 동영상의 시작은 이

집트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믿는 가

정을 약탈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

고 이들의 방화와 약탈을 수수방관

하는 현지경찰과 방화를 주도하는 

이슬람 지도자도 등장한다. 장면이 

바뀌고 이슬람의 예언자로 추앙 받

는 무하마드를 아동학대, 혼외정사 

옹호자, 폭군으로 묘사했다. 영화는 

모하메드를 형상화 하는 것조차 금

지한 무슬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

건이 될 수 있다. 

이슬람권은 이 사건을 정치적 종

교적으로 십분 잘 이용하는 것 같다. 

유튜브에 올라가자마자 무슬림들은 

분노했고, 이집트TV에서 뉴스로 다

루면서 이집트를 비롯한 이슬람권

에서는 미국과 제작에 참여했다고 

믿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

다. AP에서 보도한 유대인 관련은 

오보로 판명되었지만 이란은 시온

주의자의 악행이라고 계속 매도하

고 있다. 프랑스에서 모하메드를 비

하하는 카툰이 신문에 실리면서 반

미/반서구 데모는 폭발적으로 증폭

되었다. 아랍권에서 정치적으로 종

교적으로 이용하는 좋은 먹이감이 

된 셈이다. 

이 영화는 헐리우드 한 극장에서 

10명의 관객을 가지고 단 한번 상영

되었고 더 이상 상영되지 않은 영화 

아닌 영화이다. 누가 보아도 원래의 

대사를 지우고 그 위에 다른 대사를 

더빙한 조잡한 조작을 한 수준이하

의 영상이다. 미국에서는 극우주의

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

을 가지지 않았다. 

제작이나 기술면에서도 수준이 낮

은 최악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가장 엉터리 영화가 가장 유명

한 영화가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은 순전히 

아랍권의 공로이다. 아랍권에서는 

이 영화가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굉

장한 인기를 얻은 영화로 생각하지

만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 동영상

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바

로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반미 반서

방 데모 이후였다. 역설적으로 데모

를 하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싫어

하는 동영상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셈이 되었다. 

아마도 데모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동영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

다. 아랍권 나라에서는 구글 등의 서

치엔진들이 이 동영상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슬람 지도자들

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자신이 본 

것 이상의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그 

결과 전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데모

의 여파로 미대사관이 공격당하고, 

리비아에 주재하던 미국대사는 안

전지대로 피하는 도중에 테러공격

을 받아서 사망했다. 미국은 특수부

대 50여명을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

서 투입했다. 또한 파키스탄정부는 

제작자를 살해하는 일을 위해서 현

상금을 내걸기까지 했다. 이 동영상 

사건을 통해서 아랍권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과시하고 결집하는 계기

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세계는 이 사

건의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를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문화적 이유

가 있다. 우리의 시대가 영상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싸이의 강남 스

타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도 

유튜브와 인터넷의 공급력 때문이

다. 이것은 영상시대의 영상문화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랍

권 데모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

런 획일적인 데모와 폭발적인 반응

이 가능한 이유 역시 문화적인 부분

이 있다. 아직도 아랍은 구전 문화권

인데 영상문화가 가져오는 폭발적

인 충격으로 구전 문화권의 특징인 

응집력이 종교를 중심으로 효과적

으로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사건들에 어떻

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 무슬림들이 기독교

인들을 향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많

은 것도 사실이다. 동영상에도 무슬

림의 공격을 받아 죽은 여인의 목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보여준다. 그리

고 제목이 풍자하는 것처럼 사실적

인 면도 있지 않는가 반문하는 사람

들도 있다. 하지만 극우주의자들이 

행하는 코란을 불태우는 일들로 무

슬림들의 마음을 열 수는 없다. 십

자군 시대처럼 종교전쟁하여 힘으

로 결판내자고 하는 것이 아닐 찐대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도움이 되

지 않는다. 힘으로 무슬림들의 마음

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그것

은 세상의 방법이다. 주님은 검을 드

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강력한 사랑으

로 강퍅한 인간들의 마음을 여셨다. 

둘째로, 무슬림들을 위해서 적극

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슬

람을 좀 더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다. 

하지만 모든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

스트는 아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과 이슬람권에 사는 성도

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

다. 이번에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고대 기독교의 형태인 애굽의 콥틱

교회 신자라는 말에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그렇

지 않아도 콥틱교회가 이집트 무슬

림들의 공격으로 어렵고 핍박이 심

한데 이 사건의 후폭풍을 당연히 우

려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

하여야 한다. 

셋째로, 무슬림의 위한 전도나 사

역의 전략이 새로워져야 한다. 지금

까지 이슬람사회의 어두움을 폭로

하는 영화들이나 보도들을 보면 이

슬람권내의 성도들의 현실은 이 동

영상 내용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

다. 그러나 동영상은 앞에 나오는 핍

박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가 뒤에 나

오는 모하메드에 대한 수준이하의 

공격으로 다 지워버렸다. 또한 성도

들에게 또 다른 핍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다. 영

화의 제작자가 진실한 기독교인은 

아닌 성 싶다. 그리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염려하여 만든 것도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

면 지혜롭게 영화를 만들고, 지혜롭

게 메시지를 담고, 지혜롭게 진행했

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개인주의적이

고 영웅주의적인 행태가 사실은 수

많은 ‘정말로 죄없는  innocent’ 성

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지

고 오기 때문이다. 

넷째로, 무슬림 선교에 대한 대책

은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무슬림 지

도자들은 이미 우리 기독교 선교사

들의 전략을 다 파악했다고 한다. 그

리고 역으로 무슬림 포교를 기독교

에게 배운 기독교의 전략으로 반기

독교적인 포교를 하고 있다. 무슬림

의 전통적인 전략은 매우 폭력적이

고 침략적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같

은 방법으로 선교할 수는 없다. 그럴

수록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태도가 

더 절실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는 무슬림이 모하메드 믿고 존경하

는 것처럼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

지만 예수님이 모하메드를 비하하

고, 욕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모멸

감을 주셨을까? 아닐 것이다. 예수

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

들을 섬겼다. 예수님 시대에도 도시

마다 수호신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

전들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방의 신전들을 뒤엎지 않으셨다. 도

리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셨

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사역과 행동 가운데서 주님

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 뿐이겠는가? 

‘무슬림의 순진함’이란 영화에 대

한 무슬림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

의 무지함innocence을 본다. 그러나 

그런 무지함이 어찌 그들의 모습에

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혀를 차

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무

지함’은 없을까?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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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의 순진함’동영상에 대한 반응의 순진성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라메트족은 

라오스 북부지

방의 원주민들

이다. 이들은 

안남산맥의 서

쪽에 거주하

는 라오퉁(Lao 

Thung, 산허리

의 라오스인)족과 관련돼 있다. 라

오퉁족은 라오스 전체 인구의 1/4 

정도이나 라메트족은 약 15,000명 

정도 된다. 라오스 북서지방의 외딴 

산악지대에 산재해 마을을 형성해 

생활한다. 이들은 필수품을 구하기 

위하여 돈벌이 되는 일을 구하러 저

지대로 내려오기도 한다. 유감스럽

게도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 

라메트족을 열등한 종족이라고 여

기며, 때로는 “카”(kha, 노예)로 여

기기도 한다. 일부 라메트인들은 이

러한 사회적 신분을 받아들이고 자

신들의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

역적 미신을 사용한다. 

라메트족은 몬-크메르 언어군에 

속하는 라메트어를 사용하며, 이 

라메트어는 팔라웅(Palaung)어와 

와(Wa)어와 관련을 갖는다. 대부

분의 남자 성인들은 타이유안(Tai 

Yuan)어도 사용한다. 

삶의 모습 

라메트족 마을이 독립적으로 자

급자족하는 사회이기는 하나 고립

되고 격리된 사회는 아니다. 마을의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는 정치적 혹

은 사회적 관습은 거의 없다. 각 가

정들은 대략 6-7명으로 구성된다. 

가정에서 각 가족들의 역할은 명확

히 정의돼 있다. 가정의 대표 남자

어른은 마을 회의에 참석하며 가족

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가옥은 나무나 대나무 더미로 지

어지며 부엌이 집안에 있다. 일반적

으로 마을 중심에 남성들의 공공가

옥(common house)이나 모임장소

가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는 신부의 가족

과 함께 살며 신부의 아버지를 위

해 일을 하여 신랑이 신부집에 노

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상을 모

두 끝마치면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

을 구성하거나 신랑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마을에 빈부격차가 존

재하며 이러한 빈부차이는 마을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마을의 수장

이나 포반(pho ban)은 마을과 라

오스 정부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수장들은 그들이 부유하

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라메트 사회에서는 부

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

다. 렘(lem)이나 부자의 위치를 얻

기 위해서는 물소, 종, 청동 북을 가

져야만 하고 기존의 렘(lem)으로부

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을의 렘

은 분쟁을 중재하고 중요한 의사결

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라메트족은 농업과 사냥에 종사

한다. 화전법을 사용하며 주된 농

작물은 쌀이다. 라오족 및 타이족

과 연장, 옷, 도자기 등과 같은 물건

들을 서로 매매하기도 한다. 

신앙 

기본적으로 라메트족은 정령숭

배자들이다. 라메트족 사람들은 이

러한 영혼들을 “피(phi)”라고 부른

다. 이들은 피(phi)가 어디에나 살

고 있으며 선과 악 모두를 일어나

게 한다고 믿는다. 또한 라메트족

은 조상숭배자이다. 조상의 영혼들

이 가정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라메트족에게 조상의 

영혼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다

양한 종교적 축전과 마을의식을 좋

아한다. 일반적으로 영혼의 일을 담

당하는 사람 혹은 쎄미아(xemia)가 

이러한 의식과 축전 등을 지휘하며 

마을 영혼들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 

필요로 하는 것들 

라메트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

칠고 고립됐기 때문에 이들과 교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지역은 또

한 여러 내전과 국제전의 전쟁터

가 되기도 했다. 이 전쟁들은 라메

트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으

며 이들은 진리와 내적 평화를 필

요로 하고 있다. 라메트족은 문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들의 모국어

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라

메트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는 없다. 

             

저히 경비해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한 목격자가 말

했다.

이란에서는 이에 앞서 최근에도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내용의 미국 영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차례 

열렸지만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롬니,‘저소득층 무시발언 논란’일파만
파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 갑부 후원자들 앞에서 많은 미국

인들이 ̀ 듣기 싫어할’ 말을 했다가 들

통나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롬니

는 17일 좌파성향 잡지 `마더 존스’ 

홈페이지에 실린 선거자금 모집행사 동영상에서 “47%

의 미국인들은 정부에 의존하면서도 피해자로 생각한

다”며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음식, 집 등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롬니는 원래 비공개인 이 행사에서 또 “자신의 인생

을 돌보는 것은 결국 개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해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상

대 오바마 진영에서 “중산층 현실을 모른다”고 즉각 비

난하고 나섰다. 

롬니 후보는 17일 밤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발

언’에 대해 “품격있게 표현된 것이 아니었다. 질문에 대

해 즉석에서 대답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불을 끄는데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워싱턴포스트(WP)

는 “이번 설화는 롬니를 자애심 많은 지도자로 각인시

키려던 최근의 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지자들 앞에서 한 것이지만 미국민 절반가

량을 ‘정부 의존형 인간’으로 표현한 ‘비하 발언’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화당 지지자들

은 1인당 5만달러씩 기부한 거부들이었다.

텍사스 주, 남성 교사가 여학생 체벌로 말
썽 

미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천

국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 이

면에는 `사랑의 매’로 표현되는 

엄한 학교 교육이 자리하고 있

다. 많은 주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고 체벌

이 금지된 주는 다른 강력한 수단으로 제재를 가한다.

왕따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등 못된 짓을 하다 걸

리면 일단 학교 내 보호소에 격리돼 교내에 상주하는 

경찰관의 감시를 받는다. 이들 문제 학생은 대부분 정

학을 받고 비행 사실이 학적부에 기록돼 진학 때 불이

익을 받는다. 미국 고교생의 중퇴 비율이 25%에 이르

는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

조지아 주의 경우 학생이 교실에 휴대전화를 반입하

면 1회 적발 시 부모 소환, 2회 시 특별 교육, 3회 시 정

학 등 중징계를 받는다. 애틀랜타의 풀턴 카운티 교육

청은 9월 새 학기에 발표한 공립학교 교칙을 통해 식당 

등 학교 내 시설로 학생들을 인솔하는 담임교사를 앞

질러 지나치는 학생은 `침묵의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점심시간에 급우들과 떨어져 식사하고 혼자서 식사를 

해도 주위에 말을 걸어선 안된다. 

물론 교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최근 텍

사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남자 교감이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ABC 방송에 따르

면 포트워스의 스프링타운 고교의 여학생인 테일러 산

토스는 교사에게 제출할 과제물을 급우에게 보여준 사

실이 드러나 `2일간 교내 격리’란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틀간 수업에 빠지면 학점이 떨어

질 것을 우려해 유기정학 대신 곤장을 맞겠다고 요청

했다. 학교에 소환된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일러

는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고 그의 과제물을 베낀 다

른 여학생은 경찰 입회하에 매를 맞았다.

문제는 두 여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교감이 남성이었

다는 데서 비롯됐다. 텍사스 주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

지만 남학생은 남자교사가, 여학생은 여자교사가 곤장

을 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 불려간 학부모들은 “

교칙을 어기고 남자 교사가 체벌을 가해 아이들의 엉

덩이가 벌겋게 달아올랐고 멍도 생겼다”며 항의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체벌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

를 썼고 체벌 시 여교사가 입회한 사실을 강조했으나 

학부모의 제보를 받은 언론이 `이성 체벌’ 문제를 조명

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50개 가운데 19개 주가 학교 체벌을 허용하

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주는 조지아와 텍사스 등 기

독교세가 강한 남부에 집중돼 있다. 이번 소동을 두고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가 체벌 전에 교칙을 잘 살펴봐

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체벌 자체에 시비를 

거는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다.

ABC 방송은 “엄마는 남자 교감이 볼기짝을 때린 것

에 화났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기독교기업 칙필레, 동성애자 반발에 백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보수주

의적 기업 운영으로 진보 진영과 

갈등을 빚어온 미국의 2대 치킨 

패스트푸드 전문 기업인 칙필레

가 반(反) 동성애 단체 후원을 중

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칙필레는 현지 언론에 성명을 

보내 “앞으로 동성결혼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정부

와 정치권에 맡기겠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밝혔

다고 20일 WSB 방송이 전했다. 앞서 시카고 소재 성

소수자 권익보호단체인 `민권어젠다’는 18일 칙필레

가 반동성애 단체들에 후원금을 주지 않기로 한 내용

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7월 칙필레의 댄 캐시 회장의 전

통결혼 지지 발언을 문제 삼아 민주당 시의회와 람 이

매뉴얼 시장이 칙필레의 시카고 입점 승인을 보류하

고 칙필레를 상대로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공화당은 `칙필레 

사먹기’ 운동을 펼치며 보수세력 결집을 시도했고, 이

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동성애자 키스의 날’을 선포해 

전국 칙필레 매장 앞에서 키스 시위로 맞불을 놨다.

칙필레의 이번 성명은 민권어젠다 측 주장에 대한 

애틀랜타 지역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한 것으로 

반동성애 단체와의 절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다.

파키스탄 수도서 반 이슬람영화 시위 25명 부
상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

바드에서 20일 반(反) 이슬

람 영화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 최소한 25명이 부상

했다. 대학생 1천여 명은 이

날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위를 벌이며 서방 대사관들이 

밀집한 외교단지로 진출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다고 

AFP통신과 현지 언론이 전했다.

몽둥이를 든 시위 참가자들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

마드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순교하겠다”고 외치며 바

리케이드를 뚫으려 시도했다. 경찰이 이에 실탄과 최

루탄을 발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 10명의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15명이 다쳤다.

파키스탄에선 지난주 반이슬람 영화에 항의하는 시

위가 잇따라 열렸으며 최소 2명이 숨졌다. 특히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으나 시위가 폭력

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가 격화하자 파키스

탄 정부는 군에 외교 공관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

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같은 날 파키스탄 남서부의 발루치스탄 주에서는 기

독교 신자 100여명이 이슬람 모독영화에 항의하며 시

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는 무슬림들과 함께 

이슬람 모독영화에 항의한다”고 적힌 펼침막을 든 채 

반미구호를 외쳤다.

1억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파키스탄에선 97%가 

무슬림이며 나머지는 기독교인 등이다. 한편 미국 국

무부는 자국민에게 파키스탄 방문을 삼갈 것을 주문

했다.

이란서 ̀이슬람 풍자’프랑스잡지 반대시위

이란 테헤란에서도 20일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벌거벗은 모습

으로 등장하는 풍자만화를 실은 프

랑스의 한 주간잡지에 항의하는 시

위가 열렸다.

이란 대학생과 일부 성직자들은 이날 테헤란 주재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프랑스에 죽음을, 미국에 죽음

을”이라고 외치며 시위했다고 반관영 파르스 뉴스통

신이 보도했다.

시위대는 100명 가까이 달했으며 일부는 프랑스와 

미국의 국기를 불에 태웠다고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

들이 전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프랑스 대사관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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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보는 관점이 무엇인

가? 사회적 현상인가? 문화적 현

상인가? 정치적 이슈인가? 소수

인권의 문제인가? 이런 관점들은 

모두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

는 관점이다. 동성애를 보는 관점

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영적인 관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관점이다. 미국의 대

선이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예

정이다. 이것도 눈에 보이는 일종

의 전쟁이지만 이 뒤에 보이지 않

는 치열한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

고 있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인

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

에 나오는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동성애 이슈는 분명히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다. 미국의 역사의 흐름이 로마

의 역사의 과정과 유사한 면이 많

이 있다. 대역사가 에드워드 깁본

(Edward Gibbon/1737-1794)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

하던 로마제국의 멸망에 관해 다

음 다섯 가지를 말하였다. 그가 쓴 

‘로마제국의 쇠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에서, 깁본은 로마제국의 멸망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원인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가정의 붕괴-이혼의 급증 2)

세금 증액 3)만족할 줄 모르는 쾌

락의 열망 4)지속불가능한 군사력 

증강 5)종교의 부패. 현재 미국의 

상황이 앞서 열거한 로마패망의 

원인 다섯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

는 상황임을 직시해야한다. 

시니어조선 5월 13일자 기사에

는 “미국내 동성애자는 약 400만 

명으로 성인 인구의 1.7%에 불과

한 소수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의 

위상과 영향력은 ‘메이저리그’급

으로 가파르게 부상하고 있다. 갤

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1996년 27%

였지만 15년 만인 2011년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18-35세의 젊

은 층에선 70%가 동성결혼을 수

용할 정도다”라고 하였다. 

로마패망의 원인 다섯 가지와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영적전쟁의 실체를 규명

하고자 한다. 사단이 집요하게 미

국을 무너트리기 위한 영적공격

을 하는 것이 가정을 허물어뜨리

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상적인 가

정으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낳

고 번성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 나

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동

성애 커플이 2000년도에는 35만

8390쌍에서 2009년도에는 64만

6464쌍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사단은 미국의 가정을 하나님

이 정하신 가정의 의미를 깨뜨리

는 것이 목표 중에 하나이다. 가정

이 허물어지는 것의 궁극적인 목

표는 다음세대, 차세대들이다. 현

재 18세에서 35세의 젊은 층에서

는 70%가 동성결혼은 수용할 정

도라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사

단은 이미 젊은 층을 인권이란 문

제로 보게 하며 상당한 수준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 젊은 층의 부

모들은 케네디대통령이 학교에

서 기도와 성경공부를 금지시키

고 히피문화를 꽃피우게 한 시대

에 컸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자녀

들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관대

한 입장이다. 

미국에서 히피문화가 시작된 

곳이 전 세계의 문화적 소용돌이

의 시발점이 되었던 샌프란시스

코의 Haight Ashbury 라는 곳으

로 현재 동성애자들의 동네로 유

명한 카스트로(castro)이고 “히피

문화”가 발생한 곳이 바로 옆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영적

인 암흑의 진원지가 히피문화가 

시작된 곳과 동성애자들의 유명

한 동네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증

명하고 있는가? 히피문화를 통하

여 연결되어 일어난 것이 성의 자

유에 대한 문화였다. 이 성문화에 

대하여는 나중에 좀 더 다루기로 

하겠다. 

사단의 동성애 작업은 이미 오

래전부터 치열하게 준비되어오고 

있었다. 현재도 전체 인구의 1.7%

뿐인 동성애자들이 정치를 이용

하여 법을 바꾸며 가정을 허물며 

차세대를 허물려는 영적공격을 

집요하고 치열하게 하고 있다. 

두 번째 세금증액에 대하여 간

단히 언급을 하자면 미국은 물질

문명의 첨단에 서면서 기독교정

신을 잊어버리고 맘모니즘의 영

향력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초강

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경제중

심지로 되면서 맘모니즘의 노예

가 되어갔다. 

세 번째 만족할 줄 모르는 쾌

락의 열망에서는 헐리웃이 그 쾌

락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의 싸움이 영화산

업을 통하여 반성경적이고 반기

독교적인 영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쾌락주의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

을 하게 된다. 마약과 성적인 문란 

등이 영화산업 뒤에 숨어 있는 단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1985년에 있게 되는데 영

화배우 Rock Hudson이 AIDS로 

죽는 사건이었다. 동성애로 인하

여 생기는 AIDS로 세계적으로 유

명한 영화배우의 죽음이 헐리웃

의 성적문란과 음란한 단면을 적

나라하게 들어내 보였다. 군사력

의 증강에서는 동성애와의 특별

한 연결이 없기에 마지막 다섯 번

째 로마의 패망원인과 미국의 유

사한 점을 말한다면 종교의 부패

이다. 

현재 미주 개신교 교단중 동

성애를 허락한 교단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장로교(PCUSA. 5/10 

2011 총회통과), 연합그리스도

교회(UCC), 미국복음주의루터교

(ELCA), 미국성공회(EC) 등이다. 

미국의 교회들 대다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미국의 주류교단

들은 거의 100%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선서식 때에 성

서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미

국의 신앙의 전통적인 기초를 상

징하는 것인데 교회들부터 이미 

성서의 기초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에 보

이지 않는 것은 문화적으로 영적

으로 타락한 사회가 되어 갔다는 

것이다. 

AD476년도에 공식적인 역사가

들이 말하는 로마의 멸망에 로마

는 세대적으로 이어져가며 약화

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의 모

습도 동성애와의 치열한 싸움은 

보이는 것으로는 정치적 싸움 “투

표의 싸움” 싸움처럼 보인다. 그러

나 싸움의 본질은 영적전쟁이다. 

투표보다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

는 싸움의 도구가 된다는 절대 성

경의 진리를 믿어야 이 싸움을 제

대로 할 수 있다. 

이 동성애 싸움은 현재 세대적

인 싸움으로 1950년에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보지 않는 것을 시작

으로 이미 두 세대가 지나오고 있

다. 아직 겨우 전체인구의 1.7%, 

약 400만 명이 동성애자로 미국

을 흔들고 있는데 이들의 배후에

는 사단이 있고 사단의 집요한 미

국의 패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패망해야 하는 이유 중 하

나가 선교이다. 아직은 세계선교

의 1위 국가인데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 사

단의 긍극적인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허물어야 하고 

다음세대를 허물고 교회들을 약

화시키고 음란하고 타락한 동성

애 문화를 확장시키고 미국이 하

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기독교

인이건 아니건 강건너 불구경 할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

다. 그 동성애는 바로 우리 자녀들

에게, 가정에, 직장에, 이웃에, 교

회에 침투하고 있고 사단은 절대

로 포기 하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 

이제는 이 치열한 영적전쟁에 기

도의 칼을 뽑아들 때가 되었다. 투

표를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기도 해

야 한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독

자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제 성

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을 영접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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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한 목사

(SON Ministry 대표)

동성애? 이제는 칼을 뽑아들어야 할 때

[미션라이프] 18개월 간 계속되는 시

리아 유혈사태로 인해 250만 명가량이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처

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고문을 당했다는 아

동들의 증언이 잇따르는 등 시리아에서 

아동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

고 있다. 

요르단과 레바논의 시리아 국경지대

에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5일 지난 두 

달 간 국경을 넘어온 시리아 난민이 10

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증했다면서 이

는 기록적인 숫자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시리아 유혈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1만7

천-2만2천명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

운데 상당수가 아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이 추산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250만 명 중 

절반가량이 아동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직접 고문을 당했다는 아동

의 증언이 잇따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5일 난민캠프에서 

만난 아동의 증언을 모은 ‘형언할 수 없

는 잔혹함-시리아 아동의 이야기(Un-

told Atrocities: The Stories of Syria’s 

Children)’를 펴냈다. 

현재 시리아에서 민간인 살해와 폭력

이 가장 심한 도시는 데라아(Dera’a)와 

홈스(Homs) 지역이며 폭력은 정부군과 

반군 모두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세이

브더칠드런은 난민 캠프에서 수집한 아

동의 증언 대부분은 그 동안 유엔과 인권 

단체들에 의해 보고된 권리침해 상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심야를 틈타 걸어서 국경을 넘은 아동들

은 대학살 목격으로 인한 악몽, 야뇨증, 

자기학대, 실어증세 등 심각한 정신적 충

격을 겪고 있다. 난민캠프의 한 15세 소

녀는 충격으로 인해 6,7세처럼 행동하는 

정신적 퇴행 증세도 보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5일 전세계에서 

시리아 아동을 돕기 위한 모금과 함께 반

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아동에 대해 자

행되는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조사하도

록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2주간 전 세계에서 서명을 전개

한 뒤 이를 모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

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서명은 세

이브더칠드런 코리아 홈페이지 (www.

sc.or.kr)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리아, 아동인권유린 심각



성품칼럼 (40)

성품리더십(8)-순종의 리더십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한국 경영자 총 연합회가 28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대졸 신입

사원 채용 동향을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은 직원을 뽑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스펙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 바로 성품

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유명기업의 신입사

원 채용 담당 고위 관계자가 “학점이나 영어 점수, 머리가 좋은 사람보

다는 열정적인 태도, 희생정신과 조직에 적음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갖

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좋은 성품이 강력한 리

더십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익점수가 900점이 넘고 각종 

다양한 스펙을 키운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현

대 청년들의 문제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취만을 강조한 부모들의 양

육 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

니다. 교실 밖으로 나가자고하면 가장 늦게 나오고, 교실 안으로 들어

가자고 하면 가장 늦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국 국민의 국민성 때문

입니까?” 오랜 세월 교육해오면서 느낀 소감이라면서 말씀하시는 미

국 교장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부끄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그것은 

국민성이 아니고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

는 한국 가정교육의 문제가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으로 이어진다는 데

에 있습니다. 어른들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한국 부

모들의 양육태도는 사회곳곳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나 질서, 법들을 무

시하는 어른들로 자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성품보

다는 성취위주의 사고방식으로, 버릇없는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원인

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엎드려 잠만 자고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었더니 

부모가 전화해서 “애가 학원숙제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해 그러

니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태도는 어떻

든지 성과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음세

대의 국민성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댄 킨틀러 교

수는 “가정교육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

다”면서 성공을 강조하는 가정교육이 사회 예절의 붕괴를 초래하여 권

위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

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순종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쁘고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신이 속한 

환경 속의 약속과 질서를 알고 순응하는 태도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의 모습

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의 어원은 아라비아 명마를 길들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

니다. 아라비아 사막 한 가운데 말들을 방목하는 목장이 있었는데, 사

람들은 명마를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왔습니다. 주인에게 명마를 

보여 달라고 하면 주인은 내일 오전 11시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

음날 명마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주인에게 와서 명마를 보여 달

라고 말하면 주인은 개울가 옆 사막 언덕 기둥에 매여 있는 수많은 말

들을 보여주면서 2시간 후에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렬하게 내리 

쬐는 태양아래 노출되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지쳐 갔고, 언덕위에 있

는 말들도 목이 타들어가 더위에 서있기 조차 힘겨운 듯 울부짖기 시작

합니다. 그때 주인이 “삑~” 하는 호루라기 소리와 동시에 기둥에 매여

져 있던 줄들이 풀리면 말들은 갈증을 풀기 위해 언덕 밑에 있는 개울

가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말들이 냇가에 가까이 도착할 때쯤 주인

이 다시 “삑~삑~”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말들은 부르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

이는 물을 뒤로 하고 머리를 돌려 주인을 향해 힘차게 달려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바로 아라비아의 명마라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자 H신문(LA)에 “

퇴화된 인체기관들은 언제쯤 완전

히 사라질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

되고 있는 그림도 함께 실렸다.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인종차별적인 그

림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그림이기

도 하다. 사람이 진화되는 과정을 

검은 색의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해

서 점점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렸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본 크리스천들의 생각

은 어땠을까? 대부분의 크리스천

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도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만 기사에 적혀 있는 세세한 내용

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할만한 지식

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

다. 만약 그렇다면 KO되지는 않았

지만 잽을 몇 대 맞은 셈이다. 

진화를 기정사실화 한 이 신문

기사는 인간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많은 퇴화기관들이 생겨났다고 한

다. 새끼발가락, 꼬리뼈, 맹장, 사랑

니, 새끼발가락, 꼬리뼈, 남성의 젖

꼭지, 귀를 움직이는 근육 등을 들

고 있다. 이 밖에도 고래나 비단뱀

의 뒷다리뼈, 타조의 날개, 두더지

의 눈, 동굴 속에 사는 가재의 눈 등

을 열거하고 있다. 퇴화된 기관들

이란 무엇이며 왜 과학자들이 여기

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

1. 흔적기관(Vestigial Organ)

이란?

흔적기관이란 말은 진화론에서 

나온 말이다. 조상들은 유용하게 

사용하던 기능이었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퇴화되었지만 

그 구조만은 아직도 남아 있는 기

관을 말한다. 

예를 들면, 맹장(충수돌기)을 흔

적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역시 

진화론에 근거한 설명이다. 아직 

덜 진화된 초식동물들에서 맹장은 

섬유소 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진화가 많

이 된 사람의 맹장은 그런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화론자들

은 사람이 진화하는 동안에 예전에 

필요했던 맹장이 지금은 필요 없는 

흔적기관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사람은 풀

을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 채소

와 과일을 먹고 살도록 창조된 존

재다(창1: 29). 따라서 사람은 풀의 

주성분인 섬유소를 소화할 능력이 

필요 없었다. 채소와 과일의 주성

분인 녹말과 당분들을 소화하고 흡

수하면 충분하였다. 사람에게서 맹

장의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맹장이 소화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진화론이 극성을 부리던 때 사람

의 몸에는 100가지가 넘는 흔적기

관이 있었다. 진화론이 만든 억울

한 기관들이다. 그러나 과학 지식

이 늘어나면서 거의 모든 기관들에 

분명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

졌기 때문에 지금은 흔적기관 운운

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들이 거의 

없다. 앞에서 열거 된 흔적기관들

이라고 불리는 기관들도 거의 대부

분 이미 그 기능들이 밝혀져 있다.

2. 흔적기관과 빠진고리

진화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새

로운 기관을 가진 생물이 생겨나

는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이 증거

를 화석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왔

다. 화석은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

기 때문에 화석에는 과거 진화과

정 중에 있었던 생물도 있어야 한

다. 이런 생물화석을 중간화석(in-

termediate fossils) 혹은 빠진고리

(missing link) 화석이라고 부른다. 

만약 수십억 년의 진화가 사실이라

면 역사 전 과정이 진화의 과정이

므로 화석 기록은 중간화석으로 가

득 차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진화론

의 대부인 다윈의 생각이기도 하

다. 그러므로 진정한 진화의 증거

는 아직 제대로 완성된 기능을 갖

지 않은 기관을 갖고 있는 생명체

를 말한다.

가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불평

한다. ‘우리가 진화의 증거로 빠진

고리를 제시해도 창조론자들은 그 

빠진고리 사이의 빠진고리들을 또 

다시 제시하라고 한다.’ 마치 창조

론자들이 진화 단계의 빠진고리 화

석을 끝없이 제시하라고 억지를 부

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창조

론자들이 진화론자들에게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직 완

성되지 않은 기능을 가진 기관을 

가진 진화상의 중간 생명체의 증

거를 제시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새 같은 부리, 포유류 같은 털, 파

충류 같은 알을 낳는 오리너구리처

럼 중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진

화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런 동물은 창조론으로도 충분히 설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진화론자들은 단 한 개의 중간생명

체도 중간화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흔적기관의 의미와 실례 

진화를 사실로 믿기 위해서는 중

간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를 필요로 

한다. 화석에는 그런 증거들이 수

도 없이 많아야 하지만 화석에서는 

완전한 기능이 있는 것들만을 보여

준다. 그런데 흔적기관들은 진화되

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적극

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진화의 잔재

를 보여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이것이라도 진화의 

증거로 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흔적기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흔적기관으로 만들려

고 노력했다. 그 결과들이 앞에서 

언급된 기관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자들이 흔적기관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능

이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라고 말한

다. 과학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DNA도 약 2%만 단백

질을 만드는 유전자이고 나머지 

98%는 표현이 되지 않는 쓸모 없

는 DNA처럼 보인다. 그래서 한 때 

98%의 DNA를 Junk DNA라 부르

기도 했지만 역시 진화론에 바탕을 

둔 미련한 생각임이 드러났다. 아

직 모든 부분의 기능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생의학 관련 연구소들의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2%의 유

전자가 아니라 98%의 아직 알지 

못하는 기능에 쏠려 있다. 거기에

는 각종 유전적인 질병 등에 관련

되어있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보물지도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

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에 쓸모없

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

셨기 때문이다.

 

4. 진화는 속임수

진화론자들은 진화 과정에서 한 

때 유용했지만 지금은 쓸 데 없어

진 흔적기관들이 사라지려면 수백

만 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

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들은 설

명이 되지 않으면 모두 다 영원처

럼 긴 시간으로 미루거나 과학이 

발달하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

라고 둘러댄다. 그러나 영원과 같

은 시간은 없다. 고생대에서 시작

했다고 하는 6억년 간의 지질시대

는 단지 1년간의 노아홍수의 결과

다.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 지

층에서 발견된 석탄을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을 적용하면 모두 다 같

은 연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화석들도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을 적용하면 역시 같은 

연대가 나온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화석을 

연대측정을 하지 않는다. 고생대 

화석 중생대 화석 신생대 화석 운

운 하는 것은 연대를 측정해서 나

온 것이 아니라 화석의 나이를 진

화론의 믿음에 맞추어 결정한 것

이다. 과학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

라 관찰하고 실험해서 확증해야 하

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화석이

나 석탄을 방사성탄소법으로 연대

를 측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진화

론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흔

적기관이나 빠진고리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완벽한 

창조물들이다.
▲이메일:mai l forwschoi@

gmail.com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07. 진화의 증거 빠진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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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진화증거는 완성된 기능 갖지 않은 기관 가져야

중간모습≠진화증거...진화론자들 중간화석 제시 못해

진화의 증거?
물고기와 새의 특성을 다 가졌다고 

진화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

화의 증거가 되려면 완전한 기능이 

없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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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WMC(기독교한인세계

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제25차 전국년차총회가 11월 12일

(월) 오후 5시부터 14일(수) 정오까

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

사)에서 열린다.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월)부터 27일(월)까지 개최됐던 제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대한 총체

적인 결산과 함께 앞으로의 KWMC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

어지게 되며 여러 선교현안에 대한 

특강들이 열리게 된다. 

주최 측은 총회참석을 위한 숙박

비 등 일체의 경비는 은혜한인교회

에서 담당함으로(교통비 자비 부

담)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의 참석을 환영한

다고 밝혔다. 

기타 사항은 웹사이트(www.

kwmc.com)를 참고하고 문의는 

(845)267-4159, 이메일 kwmc@

kwmc.com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총

회장 이광희 목사) 2012년 영성수

련회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동

유럽에서 개최됐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기독교 역

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이번 수련

회의 일정은 11일 독일 베를린 도착 

후Pergamon Museum(바벨론 느

브갓네살 왕이 건립했던 성문과 성

벽을 떠다가 보관함) 견학했다. 12

일에는  1945년 한반도 삼팔선을 그

었던 포츠담 회담 장소와 1517년 종

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시

무하던 성당을 거쳐 Prague/Czche 

Republic에 도착했다.

13일에는 프라하 시내를 내려다

보고 있는 비트 성당(700년에 걸쳐

서 건립됨)과 몰다우 강(스메타나

의 교향시 ‘나의 조국’에 나오는)을 

유람선으로 관람하고, 15세기 중세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카알 

광장(1968년 프라하의 봄의 자유의 

꽃 봉우리가 꽃을 피어보지도 못하

고 싹이 꺾었던), 카알 대교, Prague 

Baroque Consort를 관람했다.

14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 시내관광 후 순복음비엔나교

회(담임 나기창 목사)에서 금요예배

를 드리고 15일 오전에 비엔나 왕궁 

및 시내관광, 쇼핑 및 음악가들의 

무덤 답사 후 헝가리로 이동해 다뉴

브강 안에 있는 온천섬 ‘Margitsget’

에서 영성수련회를 가졌다. 

18일에는 동유럽의 알프스 Ta-

tra/Slovakia, 19일에는 폴란드의 

옛 왕도 ‘Krakow’에 있는 쉰들러 공

장, 게토, 유대인 거주지, 왕궁 등을 

방문하고 이튿날 유대인 15만 명을 

대학살한 아우슈비치 수용소를 관

람했다.
<기사제공: A/G 한국총회>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

임 조응철 목사)는 교회설립 19주

년을 맞아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허

상회 목사(뉴저지성도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24일부터 26일까지 진

행된 부흥성회는 시간마다 들려진 

진솔한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어 넣었다. 

조응철 목사의 사회와 경배와 찬

양으로 시작된 첫날 집회에서 허상

회 목사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

행6:1-7)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

다. 허 목사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이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피력하며 “말씀과 기도

로 무장하여 전도하는 성도와 교회

가 되라”고 당부했다. 

또한 허 목사는 ‘훈련받은 사람

들’(눅5:1-11), ‘변화 받은 사람들’(

왕하13:14-19), ‘웃게 하시는 하나

님’(창21:1-7). ‘신앙의 여정’(왕하

2:1-11)등의 말씀으로 집회를 이

어갔다. 

강사 허상회 목사는 뉴저지 교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욕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정리: 이성자 기자>

칼빈세계선교연구원(원장 김연

택 박사)이 주최하는 제1차 한인 목

회자, 선교사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10월 29일-11월 1일까지 미국 미

시간 웨스턴신학교, 칼빈신학교, 프

리튼리폼드신학교에서 개최된다.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의 칼빈신학교와 

웨스턴신학교의 저명한 교수와 목

회자들이 강사로서 ‘건강한 교회의 

설교’, ‘건강한 교회와 리더십’, ‘건강

한 교회와 목회자 영성’, ‘건강한 교

회와 세계선교’, ‘건강한 교회와 예

배’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한편 자녀들의 미국 유학을 위한 

입학담당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는 

시간도 준비했다. 본 컨퍼런스에는 

해외한인선교사, 이민목회자, 한국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 등이 참가

할 수 있으며 등록마감은 9월 30일

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616-392-2635 

또는 Johnkimsma@gmail.com 으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교회연합

(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GIM)이 주최하는 제 8회 글로벌다

민족 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가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시96:3)라는 주제로 

지난 22일과 23일, Iranian Chris-

tian Church(담임 Kamil Navai 목

사)에서 25여 민족 대표와 다민족

성도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

렸다. 

이 대회에는 미국 주류교회를 비

롯 한국, 중국, 이란, 라티노, 루마니

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필리핀, 인

도, 아프로어메리칸, 캄보디아, 인도

네시아, 파키스탄 등 다민족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간구

하는  합심릴레이기도에 이어 8개

국 선교보고(미국, 중국, 케냐, 루마

니아, 한국, 이란, 에티오피아)에 이

어 메시지, 패널, 찬양 페스티벌을 

갖고 미국내 이반젤리컬교회의 여

러 민족들과의 연합과 협력을 통한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

할 것을 다짐했다

9월 22일부터 시작된 대회는 

William Crews 박사(Golden Gate 

Seminary President Emeritus)가 

‘Ultimate joy of the Christ-fol-

lower” 제목의 개회 메시지에서 “진

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

능 하며 미국내 여러 민족교회들의 

협력된 결속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

는 복음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

당 할 것”을 역설했다. 

각 민족 선교보고에서는 이란교

회의 무슬림TV방송선교, 이디오

피아의 제자훈련선교, 케냐의 구

제 고아선교, 중국(World Christian 

Restaurant ministries)의 레스토랑

선교, 미국(International Student 

Ministries) 의 캠퍼스선교사역 등

을 비롯한 각 민족들의 다각적인 선

교활동을 보고했다.

“Awakening to a New Hope”의 

패널에서는 한국민족(Faith Kim)

을 포함한 미국(Sam Earp) 중국

(Thomas Wang ), 루마니아(Lau-

rian Lazarescu)의 신학자, 목회자, 

전도자 등 각 민족 대표 8인이 참석

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영적각성을 

위해 교회의 강단으로 오는 메시지

와 성경공부에 있음을 함께 동감하

고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다민족교

회의 연합과 협력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에티오피

아와 이란 선교보고를 통해 이슬람

권의 핍박으로부터 강력한 보호와 

함께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효과

적인 선교를 위해 연합과 협력의 필

요성을 인식했다. 에티오피아에서

는 이슬람권 저지와 아프리카 복음

의 관문인 선교를 위한 800명 복음

전도자 훈련학교의 성공적인 사역

을 위해 여러 민족의 협력을 강조했

으며, 이란선교에서는 영상매체를 

통한 이슬람권의 변화(Transform)

를 지적하며 이란의 자유와 복음화

를 위한 연합과 협력선교의 중요성

을 발표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지

아이엠교회 담임)는 “금년에는 특

히 다민족 1세와 2세들이 연합돼 

GIM 주최의 3개 대회인 올네이션

스 연합기도컨퍼런스(연 2회), 글로

벌 다민족콘서트, 글로벌 다민족국

제선교대회를 갖게 됐다”면서 “차

세대 선교도 함께 인식하며 1세와 2

세의 만남과 협력의 장으로 미국내

의 다민족의 교단과 세대들의 조화

로운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교회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지역 

총회(총회장 대행 송영진 목사) 제

10차 총회가 24일부터 27일까지 놀

웍성결교회(담임 김은광 목사)에서 

개최됐다. 

첫날 저녁 열린 개회예배는 조효

성 목사의 찬양인도와 최한오 목사

(총회 부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

작, 박철우 목사(캐나다 서부지방

회장)가 기도를, 송일권 목사(직전

총무)가 성경봉독을, 에스더박 전

도사(SOW디렉터), 김영웅 전도사,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권사)이 

특별찬양을 했다. 

이어 예성본국총회장 김두성 목

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빌1:10)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다. 

김두성 총회장은 “현대인들의 삶

을 보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수

동적으로 사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

다. 목회현장에서도 이 두 가지 부

류의 목회자들을 볼 수 있는데 창

조적인 목회를 지향하는 자들에게

는 사역이 일취월장 성장해 보람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것

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총회원

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창

조적으로 사역해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

설교에 이어 예성미주총회 10년

의 발자취와 노희석 목사(명일성결

교회)와 박재호 목사(브라질새소망

교회), 그리고 주심식 성결대학교 

총장 등의 영상축하메시지가 소개

됐으며 고용복 목사와 윤종대 목사

가 축사를 했다. 공로패와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박재응, 조성우, 김대

성 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 공로패와 감사패

를 수여받은 목회자는 다음과 같

다. 

△공로패: 강의구 목사, 박재호 

목사, 김재송 목사, 이종복 목사, 성

성용 목사, 박용덕 목사, 구성모 목

사 △감사패: 고용복 목사 △한국

총회선정 공로패: 고 정창남 목사, 

성성용 목사.	    <박준호 기자>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창조적 목회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제 8회 GIM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 성료

2012년 KWMC 제25차 전국년차총회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영성수련회

갈보리장로교회 설립19주년기념 부흥성회 

제1차 한인 목회자선교사 국제컨퍼런스 

11월 12-14일 은혜한인교회

11-21일 동유럽 순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비텐베르그 성당 안에서 기념촬영 했다

갈보리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허상회목사

오레곤 한인회 문화센터 합창반과 오레곤 문화예술단 공연

놀웍성결교회에서 열린 제10차 예성 미주지역 총회에서 김두성 본국예성

총회장이 설교하고 있다.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에서 민족대표들이 합심릴레이기도를 하고 있다.

오레곤한인회 문화센터합창반(

회장 라상희, 지휘 김석두, 반주 이

정아)과 오레곤 문화예술단(단장 

지승희)이 22일 오후 2시 로이드 센

터 근처에 있는 은퇴센터인 Cara-

roga Terrace에서 공연을 가졌다. 9

월을 인터내셔널 달로 정하고 각국

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요

청에 따라 한국노래를 선보였으며 

화관무를 공연하고 한국을 소개하

는 영상물을 소개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의 발전상

이 영상으로 소개가 됐으며 공연팀

들의 아름다운 노래와 전통무용에 

반한 청중들이 꼭 다시 와달라는 요

청을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

다. Calaroga Terrace는 35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기사제공: 오레곤한인회>

오레곤한인회문화센터합창반과 문화예술단 공연

제10차 예성미주지역 총회, 3명 목사안수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유

재도 목사)는 지난 24일 저녁, 뉴저

지 소망교회(담임 박상천 목사)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현 

부회장 박상천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박상천 목사는 취임사

에서 “전임 회장들이 해오던 사업

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가능하면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들을 교협이 앞장서서 더욱 섬기고 

부흥하도록 돕겠으며 회원들 간에 

화합을 이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상천 목사 △부회장 이

성일 목사(리빙스톤감리교회), 이동

구 장로(필그림교회) △총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서기 조재원 

목사(에셀교회) △회계 변형순 장로

(소망교회).

뉴저지교협의 연례행사로는 △11

월 어린이 성경암송대회 △1월 신

년하례식 △3월 호산나 청소년대회 

△4월 부활절새벽연합예배 △5월 

호산나 어린이찬양제 △6월 호산

나성회 등이 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지난 회기에 

특별사업으로 4월에 성지순례를 하

고 호산나대회에 이은 선교컨퍼런

스와 하청일 장로초청 사랑콘서트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황영진 목

사)가 주최한 “주순영 선교사 신

앙간증”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에 걸쳐 뉴욕낙원장로교회에서 열

렸다. 

뉴욕복음화 연합전도부흥성회로 

열린 이 집회에서 탈북공훈배우 주

순영 선교사는 “북녁땅 이야기: 눈

물과 감동의 서사시” 주제로, 북한

의 뒷이야기와 공을 세우러 갔던 중

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등을 

간증으로 풀어 나갔다. 

그동안 전도협회는 전도 전문가

들을 초청해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

는 전도 집회로 열렸으나, 이번에는 

주순영 선교사를 강사로 전도대상

자를 집회에 초청해 전도하는 연합

전도부흥성회로 열렸다.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찬

미”(사43:21), 둘째 날 “십일조로 

만난 하나님”(말3:10), 셋째 날 “사

막에서 울부짖는 여인들의 절규”(

고전10:13)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

씀을 전했다.

첫날은 김희복 목사의 인도로 기

도 지교찬 목사, 특송 김영환 집사, 

헌금특송 이중창, 헌금기도 이종명 

목사, 축도 오태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은 김영환 목사 인도로 기

도 박마이클 목사, 특송 클라리넷 

찬양연주, 헌금특송 월드밀알선교

중창단, 헌금기도 김택용 목사, 축

도 황영진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셋째 날은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

도 노기송 목사, 특송 안주랜 자매, 

헌금특송 뉴욕장로성가단, 헌금기

도 이재덕 목사, 축도 이성헌 목사

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고는 지인식 

목사가 맡았다. 
<유원정 기자>

금란교회 김홍도 감독이 지난 20

일부터 23일까지 뉴욕반석교회(담

임 김대희 목사)에서 집회를 인도

했다. 마지막 날 담임 김대희 목사

는 주보도 만들지 않고 교인들의 

영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

간이니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마

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사명자로 살

게 해주시기를 고백하며 완전히 몸

을 던져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자”

고 역설했다

본 교회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이 

있은 후 시작된 마지막 날 집회에

서 김홍도 목사는 계시록 21장 1-8

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대속, 성령잉태, 부활과 천

국, 지옥에 대해 시종일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고 강조하고 “천국지옥을 믿어야 

안타까워 열심히 전도하게 된다”

고 말했다. 또 “하나님나라는 장소

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천국을 알 수 있

다”며 “하나님나라는 이미 우리 마

음속에 와 있지만 하늘나라는 3층

천으로 돼 있어 1층천(Sky), 2층천

(Space), 3층천(Heaven)으로 구분

된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온 후 이 세상 것을 분토

로 여겼다”고 말했다. 

또 천국에 없는 것, 천국에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현대 교회가 

지옥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화하고 있

다”며 지옥을 부인하고 복, 사랑, 섬

김만 강조하는 긍정의 설교는 잘못

된 것임을 강조했다. “즉, 교회는 첫

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며, 하나

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

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

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

했다.  

김 목사는 또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금란교회가 세

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된 것이 자신

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130년

전 할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를 거

쳐 대대로 내려오면서 쌓아온 것”

이라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

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백투워십(Back To Worship, 대

표 이종길)이 지난 22일 뉴욕 할렘 

125가 State Office Building 광장

에서 열린 “Reach Week” 집회에서 

순서를 맡아 국악과 어우러진 찬

양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집회는 

Terrance L. Kennedy 목사가 리더

로 있는 New Hope For The World 

Ministries In.(NHWM)의 5번째 집

회로, 뉴호프커뮤니티교회를 중심

으로 미국, 독일, 브라질, 한국, 일

본, 홍콩, 우간다 등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했다. 

백투워십은 특별히 한국 워십팀

으로 참여해 할렘의 가장 중심가이

며 번화가인 125가에서 최초로 워

십 찬양을 하며 뜻있는 기회를 가졌

다. 영어 찬양과 한국어 찬양에 국

악을 접목시켜 더욱 신선하고 은혜

로운 찬양을 선사하는 동시에 할렘

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

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백투워십>

한인노숙인의 쉼터 뉴욕나눔의

집(대표 박성원 목사) 겨울나기 돕

기 바자회가 지난 22일 뉴욕평화교

회(담임 임병남 목사) 플러싱 선교

관에서 열렸다.  

의류와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 신

발, 잡화, 뷰티서플라이 등과 신선

한 농장 직송사과와 전라도 농수산

물도 함께 판매했다. 우동, 제육덮

밥, 떡볶이, 오뎅, 파전, 스시, 순대, 

특별송편 등의 음식을 맨해튼 스시

맨 등 일류요리사들이 두 시간 동

안 요리하는 재능기부로 제공하기

도 했다. 

또 오후에는 필그림선교무용단, 

색소폰동호회, 뉴욕찬양마을 등의 

찬양으로 바자회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다.

박성원 지도목사는 “20여명의 자

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일

일 8시간동안 1,700달러의 기금을 

모으게 돼 나눔의 집이 겨울을 나

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후원을 원하면 

(718)539-9090, 683-8884로 문의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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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청빙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가 사무총장을 청빙(청빙위원장 

Paul C. Yang 목사)한다. 자격은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나 산하기관에

서 5년 이상 사역하고 미국에서 3년 이상 교육받고 학위취득 한 이중

언어에 능숙한 영주권(시민권)자로 본 교단 P. I. F, 한영 이력서, 소견 

및 신앙고백서, 사진 1매, 추천서 2통이 필요하다. 마감은 10월 15일

까지이며 서류제출은 124 Scarlet Oak Lane Paramus, NJ 07652로 하

면 된다. 

▲문의: (201)843-2222

선교장학생 모집
KWMC평신도 선교운동본부가 선교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

은 북미주 거주자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나 훈련에 임하는 자, 혹

은 선교사역을 준비 중인 신학생으로 일인당 1천 달러가 지급된다. 마

감은 10월 31일. 신청서(www.kwmc.com에서 다운로드), 출석교회 담

임목사 추천서,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에세이 2-3장

이 필요하다.

▲문의: (269)372-4262 hmrhiew@sbcglobal.net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 상영
최고의 선교영화 “잊혀진 가방”(감독 김상철)이 10월 한달 동안 뉴

욕 각 교회에서 상영된다. “나의 선택-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

기”를 부제로 배우 권오중과 이현우가 출연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5일(금) 뉴욕예일장로교회 △10일(수) 뉴욕중부교회 △12일(

금) 뉴욕어린양교회 △17일(수) 뉴욕평화교회 선교관 △19일(금) 뉴욕

성서교회 △26일(금) 뉴욕목양장로교회 △28일(주) 뉴저지땅끝교회. 

이번 상영을 주관하는 씨존(대표 문석진 목사)은 이외의 시간에 타 교

회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문의: (347)538-1587 

제 7차 국제교육협력 컨퍼런스
국제교육협력기구(IEC, 총재 빌 페더러)가 주최하는 제 7차 국제교

육협력 컨퍼런스가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

임스송 박사)에서 개최된다. 3-5일은 컨퍼런스, 6, 7일은 미국 공립 사

립 학교 교육헌장을 답사한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 신청접수처

는 jp@midwest.edu.

▲문의: 070-8690-2662(인터넷전화) 

지옥은 있다...공의의 하나님 강조  

뉴욕나눔의집 겨울나기 돕기 바자회

백투워십, 할렘“Reach Week”집회서 찬양

“북녁땅 이야기: 눈물과 감동의 서사시”

22일, 1700달러 모금...찬양연주도 한몫

뉴욕전도협 주최 탈북배우 주순영 선교사 간증집회 

뉴저지교협 회장/박상천, 부회장/이성일 목사 
“작은교회 부흥 돕고 회원화합 노력”

뉴욕반석교회 김홍도 감독 초청집회

뉴저지교협 새 임원들. 가운데가 회장 박상천 목사.

김홍도 목사가 뉴욕반석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백투워십이 할렘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다.

뉴욕전도협 연합전도부흥성회에서 주순영 선교사가 간증하고 있다.

뉴욕나눔의집 바자회가 열리는 가운데 색소폰동호회가 연주를 하고 있다.



미주장신대 2012년 가을 신앙사경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목사)는 2012년 가을 신앙사경회

를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교 채플실에서 ‘목회란 무엇인

가?’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

▲문의: (562)926-1023 

풀러튼한마음교회 설립32주년기념 음악예배 
풀러튼에 위치한 한마음교회(담임 심상래 목사)는 설립32주년을 맞아 

10월 7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시간을 통해 특별음악예배를 드린다. 본 교

회 찬양대(지휘 전중재)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자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

예배이다. 한편 32주년 행사로 구역별 친선탁구대회와 친선골프대회도 

개최된다.  

▲문의: (562)412-8274

담임목사 청빙
가주장로교회가 현 담임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회자를 청빙한

다. KPCA 소속 또는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로 정규신학대학에서 교

역학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이민목회 3년 이성 경험과 이중언어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최근 설교테입, 교계원로 추천서, 신앙고백 및 목회소견서이며 접

수마감은 10월 6일까지이다. 

▲문의: Pastorjkmin@yahoo.com

담임목사 청빙
덴버한인장로교회에서 양무리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1세와 2

세 신앙을 바르게 지도할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소속이나 또는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로 3년 이상 단독목회, 또

는 부목사 경험이 있고 이중언어가 가능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본인과 

사모 소개, 신앙간증문과 사역비전 및 계획서 최근 설교 동영상이나 CD 

2회분, 2인 이상 목사추천서 학위 및 안수증명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

내면 된다. 

▲문의: (303)422-8777

은혜와평강교회 부흥성회 및 위임예식
은혜와평강교회(담임 곽덕근 목사)는 10월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김상덕 목사(복음장로교회 담임)를 초청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7일 오후 

5시 곽덕근 목사 위임예식을 갖는다. 고 유상수 목사의 후임목사로 은혜

와평강교회를 섬겨오고 있는 곽덕근 목사는 풀러신학대학원(D.Min), 리

버티신학대학원(Th.M),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마치고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담임을 역임했다. 

▲문의: (818)894-9266

HYM(남가주청년연합회 대표 더

글러스 김)은 제27회 남가주청년연

합집회를 22일과 23일 양일간 토렌

스조은교회(담임 김바울 목사)에서 

개최했다. 

‘Now is the Time’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는 강사로 나선 

이승종 목사(어깨동무사역원 대표)

가 첫날 ‘예수회복’(눅2:41-50)이라

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등 인생

의 성공을 이루었을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린 성공은 실패다”라고 강조

했다. 이 목사는 “한국교회와 한인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예배당을 짓

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부흥을 이뤄

야 한다. 진정한 부흥은 가짜교인이 

예수님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주님

과의 만남을 고백하는 것이며 믿는 

자들은 참새가 아닌 독수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의 힐링캠프이며 축복의 현장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며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

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임

을 알고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둘째 날 집회에서 ‘믿음회복’(삼

상17:45-50)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

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

가? 돈? 환경? 건강인가? 인생을 사

는데 장애물이 많다. 한번 사는 인

생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하

나님께 왜 드려야 하는지를 생각하

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

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다. 따라서 어

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기

도하며 나아간다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첫날 토렌스조은교

회 청년부 찬양팀의 오프닝 찬양으

로 시작, 남성덕 목사(선한목자장로

교회 청년부 담당)가 개회기도, 최

경철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 청년

부 담당)가 봉헌기도를 했으며 둘

째 날 오프닝 찬양은 박선영 자매(

나성영락교회)가, 개회기도는 고재

석 전도사(인랜드교회), 봉헌기도

는 정기홍 전도사(남가주사랑의교

회 대학부 담당)가 했다. 또한 김경

옥 자매(윌셔연합감리교회)와 토렌

스조은교회 청년부 중창단의 특송

도 준비됐으며 남가주지역 각 교회

에서 참여했다. 

한편 프러페틱 아티스트(pro-

phetic artist) 자넷현 씨가 둘째 날 

집회 찬양시간에 캔버스에 영감있

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윤주형 목사(크로스로드교회)

가 인도하는 HYM워십팀이 뜨거운 

찬양인도로 양일간 집회장소인 토

렌스조은교회 본당에 모인 청년들

이 하나가 돼 열정적인 찬양과 자신

의 비전과 문제를 내어놓고 결단하

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8회 집회는 2013년 봄 브레아에 

위치한 나침반교회에서 개최될 예

정이다.   	    <박준호 기자>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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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

취임감사예배가 18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 EM예배실에서 열

렸다.

본교 이사장 김인식 목사의 인도

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KPCA 

서남노회장 장문현 목사의 기도, 

본교 동문회장 고홍렬 목사가 성

경봉독, 본교중창단이 축가를 했

으며 KPCA 전 총회장 황천영 목사

는 ‘두란노 서원’(행19:8-10)이라

는 제목으로 설교에서 “교회와 신

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들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선교사 훈련 양

성소가 되어야 한다. 신학교가 많

고 목회자가 많아지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

지만 복음전도자가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고 말했다.

이임하는 5대 김인수 총장은 이

임사에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이사

님들과 교수님들, 학생들에게 감사

한다. 학교가 더욱 발전하도록 곁에

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명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미주 장신대의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겠다. 첫째, 양질

의 신학교육을 노력하겠다. 우수한 

교수진과 이민사회와 교회와 선교

현장에 맞는 신학 커리큘럼의 개발

과 함께 교수와 학생, 신학교와 교

회 및 선교현장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열린 신학 교육환경을 조

성하겠다. 둘째,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역동적인 영성을 양질의 서구

신학에 적절히 접목해 교육시킴으

로써 예리한 지성뿐만 아니라 올바

른 인성과 맑고 역동적인 영성을 

겸비한 일꾼들을 길러내겠다. 셋째, 

섬김의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통해 

미래 이민교회와 선교현장을 책임

질 21세기 글로벌리더로서 갖춰야 

할 도전적이며 책임감 있고 지혜로

운 리더의 자질을 습득하고 계발하

며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서 몸소 보여주셨던 ‘비움’과 ‘낮아

짐’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

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겠다. 넷

째,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 교육을 

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복음

의 눈으로 파악해 그에 맞는 목회

와 선교의 패러다임(paradigm)을 

구축할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내

는 교육을 해나가겠다. 다섯째, 이

중 언어가 완벽한 인격적인 사역자 

양성에 힘쓰겠다”며, “본교가 발전

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물질로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임 총장에 공로패, 취임 총장에 

취임패를 전달했으며 총회서기 박

성규 목사와 총회 신학교육부장 최

명환 목사가 축사를, 서노회장 이상

훈 목사와 LA노회장 박성진 목사

가 각각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전 

총회장인 김상구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The 

Korean Youth Vision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대표 김영길 

목사)는 오는 10월6일(토) 오후 7시 

닉부이치치 전도자를 강사로 초청

한 가운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

흥집회를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

길 목사)에서 개최한다. 

KYVC 김영길 대표, 김영대 이사

장, 전동은 사무총장 등은 지난 20

일 타운 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번 집회는 닉부이

치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2400

회 이상 집회계획이 잡혀있는 스케

줄을 뒤로한 채 남가주의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싶다는 요

청으로 열리게 됐다. 지난번 감사한

인교회에서 열었던 닉부이치치 초

청집회 때 부이치치가 이곳에서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열고 

싶다고 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됐

다”고 밝혔다.

KYVC 이사장 김영대 목사는 “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는 지난 

2007년 1월 감사한인교회에서 열

린 신년하례 예배 때 남가주의 중부

지역에 청소년센터를 세우기로 결

의하고 그해 7월 중부교협산하기관

으로 창립됐다”고 소개하고 “중부

교협 산하기관이지만 남가주한인

청소년비전센터로 명칭을 정한 것

은 중부지역만 해당되는 것 아닌 남

가주 전체지역의 일이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청소년 교육문제

가 아주 심각하다. 성경의 가르침

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청소

년들 양육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앞

장설까 생각하면서 부흥회 등을 개

최하면서 자금을 마련했다. 한인경

찰들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협조로 

청소년들의 걱정거리인 마약문제 

해결 세미나 개최, 한국고유문화체

험행사 등을 개최해왔다”고 그동안 

KYVC의 사역에 대해 밝혔다.

KYVC 대표인 김영길 목사는 “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지성.인성.영성 겸비한 일꾼 양성

닉부이치치 초청 부흥집회 연다

제27회 HYM 청년연합집회 성황

Now is the Time...‘믿음회복’ 

미주장신대 제5, 6대 총장 이취임 감사예배

KYVC, 10월 6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제27회 HYM청년연합집회를 마치고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미주장신대 총장이취임식에서 취임총장 이상명 박사가 취임패를 수여받

고 있다

남가주한인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이 오는 10월6일 열리는 닉 부이치치 초청 

집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당하는 것의 두려움으로 인해 갱단

에 들어간다. 그것은 자신들을 왕따

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해 갱들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문제

는 그들이 갱이 된다는 것이다. 청소

년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마련된 청소년들을 위한 쉘터”라

고 말하며 “뉴욕의 경우 청소년관련 

행사 때 청소년센터의 참여를 요청

할 정도로 청소년센터가 미치는 영

향은 지대하다. KYVC 역시 지금은 

미약하지만 청소년들의 쉘터의 역할

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KYVC는 세리토스하이스쿨, 사이

프레스하이스쿨, 가하이스쿨, 워렌

하이스쿨 등 남가주 중부지역에 위

치한 고등학교에 사역자들을 파견하

여 사역을 하고 있다. 이들 사역자들

은 1주일에 한차례 학교에 찾아가 한

인학생들에게 피자를 사주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 

현재 KYVC는 이들 고등학교에 서

클로 등록돼있으며 모이는 시간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예배형식으

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중부지역 

외에 LA하이스쿨에서도 모임을 갖

고 있다. 각 학교들은 KYVC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마약을 하

는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변화되기

도 하며 LA하이스쿨의 경우 범죄율

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KYVC사역은 

플러턴 놀웍을 비롯해 9개의 고등학

교를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대 이사장은 청소년사역을 

위해 마련된 집회이니만큼 기도 외

에 물질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후원

을 원하는 이들은 KYVC 앞으로 수

표를 끊어 1241 Imperial Hwy. #G, 

La Mirada, CA 90638로 보내면 된

다고 말했다.

▲문의: (714)904-6298 

<박준호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 선

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신

청인용으로 감독회장선거 및 2건의 

감독선거가 중단된 데 대해 사과하

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기감 선관위는 나머지 8개 연회의 

감독선거는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가처분 신청

을 냈던 ‘기감 정상화를 위한 집단

소송단’은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함

께 나머지 선거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이 감독

회장선거와 동부연회 감독선거 실

시금지 가처분, 서울남연회 김국도 

감독후보자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자 기감 선관

위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입

장을 정리했다. 선관위는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독회장선거

와 서울남연회·동부연회 감독선거

를 중지한다”며 “감리교회 모든 성

도들에게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한

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장정의 선

거법에 근거해 선거를 철저하게 관

리했고, 선거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

을 때는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진행했다”면

서 “세상 법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사과하긴 했지만, 선관

위의 잘못으로 중요한 선거 3건이 

무산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

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기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집단소

송단은 “불법적인 행태가 확인된 선

관위에 선거 업무를 계속 맡기는 것

은 상식에 반한다”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와 장정유권해석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며 이들 전원을 총회 특별심사위원

회에 고발키로 했다. 

집단소송단은 “장정의 범죄경력 

조항에 저촉돼 피선거권을 갖지 못

하는 후보가 더 있다는 정보도 입수

했다”면서 “나머지 선거도 일단 중

지하고 후보자 전원에 대한 자격심

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집단소송단은 21일 김기택 기감 

임시감독회장을 만나 중단된 선거

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합의조정을 하자고 요구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조계사 호법위원회가 제

기한 ‘불교를 혼란케 하려는 기독교

계의 공작’ 의혹에 대해 “매우 위험

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조계사 호법위는 지난 18일 한 일

간지에 ‘자정능력 상실한 조계종, 

막가파식 승가를 정화하자’는 제목

의 성명서가 게재되자 긴급 기자회

견을 열었다. 이 성명서는 ‘부처님

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과 성호 승

려 명의로 실렸다. 조계사 호법위는 

성명서 하단에 기재된 후원계좌에 

대해 “소망교회에 다니는 엄모 변

호사의 법률사무소 계좌로 확인됐

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변호

사 사무실 계좌가 어떻게 유령단체

와 연결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

기했다. 이어 “불교 폄훼와 조계종

의 혼란을 부추기는 일련의 흐름에 

일부 보수 기독교계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대한불교

청년회도 비슷한 내용의 규탄 성명

을 냈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불교계

가 내부 문제를 외부로 전가시키려 

한다”면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

다”고 대응했다. 

교회언론회는 엄 변호사의 해명

을 토대로 이번 의혹이 근거가 없다

고 판단했다. 엄 변호사는 지난 19

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인의 소개

로 성호 승려의 소송대리 업무를 맡

고 있다”며 “변호사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천

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기자회견이 

열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조계사 호법위의 주장에 대해 “지

도자급 승려의 비위를 엉뚱하게 종

교계의 싸움으로 논점을 변경해 명

분을 찾으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

판했다. 

한국교회와 함께 희망을 노래하

는 ‘2012 희망축제’에 비신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개최교회마다 부흥

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민미션(대표 김동민 선교사)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3일 동안 지역 

주민을 초청, 신실한 신앙심과 깊은 

영성을 가진 유명 연예인들의 간증

과 찬양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결신하는 문화전도 집

회다. 

출연진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윤복희, ‘잊혀진 계절’을 부른 10월

의 가수 이용, 탤런트 이진우·이응

경 부부,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등 

내로라하는 기독 연예인으로 구성

돼 있다. 

희망축제는 지난 해 6월 서울 성

복교회(이태희 목사)를 시작으로 광

주일곡교회(정연수 목사), 서울 은

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구미상모

교회(김승동 목사), 서울 순복음도

봉교회(김용준 목사), 서산성결교회

(이기용 목사) 등에서 성황리에 개

최돼 연인원 5만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다음 달 7-9일 춘천 중앙

교회(권오서 목사), 14∼16일 경기

도 화성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 

19-21일 서울 대치동교회(하인택 

목사) 등에서 개최된다. 

국민미션은 새로운 이미지의 전

단지와 포스터, 현수막 등을 주최 

교회에 제작해준다. 

◇교회 일치·연합 활동 ‘흐림’=

교계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

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

교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

으로 보인다. 주요 장로교단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 이들 연합기구

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

다. 총회를 치른 10개 주요 교단 중 

8개 교단이 한기총에서 탈퇴(예장

통합·합신)하거나 행정보류(유지)

를 결정했다. 또 10개 교단 중 한교

연 가입 교단은 4곳, 가입 유보(교

류는 유지)를 결정한 곳은 예장 고

신 및 합신 등 2곳으로 파악됐다. 

한교연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한 회원교단 가입 현황을 비

롯한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한다. 

한기총과 한교연 사이에서는 각

각 양대 가입 교단인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을 주축으로 교계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 예

정된 WCC(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총회를 둘러싼 개최 찬반 및 신학

적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다. 부활절 연합예배, 8·15 광복절 

연합예배 등의 성사 여부도 미지

수다. 

‘찬송가 재발행’ 문제도 타협점

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대 핵심 교단인 예장합동이 새로

운 찬송가 보급 문제와 관련, 안건

을 폐기한 데 이어 예장통합도 1

년 더 연구하겠다고 결정을 유보

한 것. 이와 함께 예장통합이 예장

합동 출신의 한기총 전·현직 대표

회장을 ‘이단 옹호자’로 규정하면

서 이단 논쟁도 불거질 조짐이다. 

◇반기독교·이단 세력 대응 ‘맑

음’=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

교회를 지키자’는 교계 활동은 속

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등 

반기독교 세력과 신천지 등 이단 

집단에 대한 교단들의 대응은 일

사불란함을 보였다. 예장합동은 

불교단체인 종자연에 의뢰한 국

가인권위 연구용역을 즉각 취소해

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종자연

에 대한 교단 결의문’을 만장일치

로 채택하고 대책위를 꾸렸다. 예

장 고신도 종자연에 대한 한국 교

회의 공동대처 필요성을 제기했

다. 이 밖에 예장통합은 단군상대

책위원회의 활동을 1년 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유지했고, 주요 교

단들은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집단에 대한 경계활동을 확대키

로 했다. 

◇교단 자정·선진화 활동 ‘흐린 

뒤 맑음’=교계 안팎의 관심을 불

러온 선거법 개정과 여성참여 확

대 등 교단 선진화 시도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단총

회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매년 조

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예장통합의 경우 벌

칙 조항이 한층 강화된 임원선거

조례 및 시행세칙이 알맹이가 빠

진 채 통과됐다. 핵심 개정안이었

던 선거법 위반 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입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못했다. 금품 제

공자에게 50배의 범칙금을 부과

하고, 향후 5년간 총대 자격을 정

지토록 하는 제도 도입 역시 총대

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반면 부총

회장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통

과됐다. 기장 총회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총무 직선제는 기

각됐다. 총무 직선제가 장로와 목

사를 대표하는 장로회의 대의 정

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넘지 못했다.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다. 교단 내부 개혁부터 

교회 연합·일치운동에 이르기까지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 주요 현안을 

통해 향후 교계의 활동방향을 내다봤다. 

한국기독교 130여년 선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관이 20일 

문을 열었다. 진흥문화사(회장 박경진 장로)는 이날 오후 서울 신설동 

진흥빌딩 4층에서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관장 박경진 장로) 개관 감

사예배를 드렸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은 한국 기독교선교 초기의 역

사와 유적지를 보존·발굴하기 위해 세워졌다. 

165㎡ 규모의 문화관에는 한국 최초 한글성경 ‘누가복음’과 ‘마가복

음’ 영인본 등 다양한 기독교 유물과 자료를 볼 수 있다. ‘사도신경 주기

도문, 십계명’이란 조각 공예품은 서상륜·서경조 형제가 1887년 8월 가

죽판에 앞뒤로 한글로 은판 조각을 하여 만든 것으로 국내 최초로 공개

되는 유물이다. 또 1900년 당시 전국교회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는 

달력도 눈길을 끈다. 

○ … 정 준 모 

예장 합동 총회

장이 18일 총회

에서 감사부·재

판부 부원들로

부터 일일이 다

짐을 받아내 눈

길을 끌었다. 각 

부서 임원들은 

보통 총대들 앞

에서 의례적 인

사를 하지만 이

날만큼은 “공평

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손

을 들고 선서까

지 했다. 정 총

회장은 “과거 

총회가 제자교

회 광주중앙교

회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감

사부와 재판부의 잘못된 처신으

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특

별히 두 부서는 정말 교단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그래야 우리 총회가 산다”고 신신

당부해 큰 박수를 받았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이홍정 목사를 박수

로 추대했다. 총대들은 신임 사무

총장 인준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투표 없이 박수로 의결하자고 

의견을 모아 이 목사 인준안을 만

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신임 사

무총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그릇 같은 부족한 저를 

사무총장으로 인준해 주셔서 감

사드린다”며 “사무총장직을 공적 

사역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순교의 자세로, 순례자의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

은 서울 배재고와 서울대를 졸업

하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석사, 영

국 버밍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

았다. 총회 기획국장, 아시아기독

교교회협의회 국장, 필리핀 아태

신학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예장대신총회에 이어 예장

백석총회도 17일 총회에서 한국

교회연합(한교연) 가입건을 만장

일치로 가결하고 한국기독교총연

합회(한기총)에 대해서는 탈퇴를 

선언했다. 예장한영총회(총회장 

한영훈 목사)도 한교연 가입을 결

의했다. 

○…경기도 성남 지구촌교회 분

당성전에서 열린 기침 총회장 밖

에서는 침례신문 등 기관별로 홍

보부스를 마련, 다양한 부대행사

를 진행했다. 총회는 총회에 바라

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침례병

원은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눈

길을 끌었다. 기침 총회는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회 일

정 및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총회

장 밖에서 ‘여성목사 안수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전도

사 등은 과반수 찬성을 얻었는데

도 3분의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

자 아쉬움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

다.

기감 선관위“선거중단 유감”성명

“막가파식 불교계 정화하자” 

‘2012 희망축제’연인원 5만명 돌파

2012 교단 총회로 본 2013년도 ‘한국교회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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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 

일간지 광고가 기독교계 음모 주장

가수 윤복희·이용 등 기독연예인들 대거 출연

교계 단신

2012 주요 교단 총회 결산

기독교역사문화관 개관

합동, 가스총 소동 등 장자교단 자존심에 상처

통합, 설립 주도한 한기총서 23년 만에 탈퇴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http://www.chpress.net 1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선    교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은 세계 5위

를 차지했다. 한국은 당당히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스포츠 강국이다. 그런데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1948년 태

극 마크를 달고 첫 출전한 이래 한국은 오

랫동안 금메달을 따기 원했다. 그 소원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몬트리올이

다. 1976년 제24회 하계 올림픽에서 양정

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첫 금메달을 한국

에 안겨 주었다. 그 때 아나운서가 울먹이

며 승리의 소식을 전해 주던 모습을 지금

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들이 소중한 기억을 가지

고 있는 몬트리올에서 한인교회들에 의해 

또 하나의 역사가 그려지고 있다. 몬트리

올은 4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북

미에서는 열두 번째로, 그리고 캐나다에서

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곳의 특징은 

불어에 있다. 특별히 이곳에 이민 오는 자

녀들은 모두 고등학교까지 불어권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 그런데 이곳은 불어만 사

용하는 도시는 아니다. 불어와 함께 영어

도 동시에 사용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

한 도시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곳에 세계

적으로 유명한 영어대학교인 맥길을 비롯 

영어대학교와 불어대학교가 각각 두 개씩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TV나 라디오 방

송도 영어와 불어가 그 채널의 반씩을 차

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의 젊은이

들은 불어에 매우 능통하면서도 영어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불어와 영어라는 이중언어 사회

를 살아가고 있는 한인교회들은 2006년도

부터 세계 선교 상황에 눈을 돌리기 시작

했다. 아프리카의 언어 분포를 보면 불어

가 52.8%, 영어가 35.8%, 그리고 기타 언

어가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선교사 파송 비율을 보면 영어권이 그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2.5%의 선교사들

이 영어권에서 사역하고 있음에 비해 불

어권에는 7% 정도에 그치고 있다. 더군

다나 불어권 아프리카 11개국은 인구의 

90%가 모슬렘인 나라들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한인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

을 몬트리올로 보내셨는가를 생각하게 되

었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한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

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질문이 자신이 

몬트리올에 이민 오게 된 이유와도 같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몬트리올은 여러 곳

을 향하여 선교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접근하기 힘든 불

어권 아프리카 선교에만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교 전문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선교지와 선교사 그리고 한인

교회를 연결하는 길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 2008년 10월 제 1차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 대회에 11개

국에서 온 45명의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

사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동휘 목사(전

주 안디옥교회 원로, 바울선교회 대표이

사), 조일래 목사(한국 수정교회 담임), 임

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담임)가 강사

로 불같은 말씀을 토했다. 특별히 저녁과 

새벽 집회에서 선교사들의 살아 있는 보

고를 들은 교인들은 매우 큰 감동을 받았

다. 그 대회 이후 현재까지 몬트리올의 13 

개 한인교회에 불어권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다. 6개 교회가 

그 다음 해인 2009년 여름 단기선교팀을 

불어권 아프리카로 파송했다. 이 파송 사

역은 현재까지 매 여름마다 지속되고 있

다. 그리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카메룬의 

요까두마라는 도시에 선교센터를 세워 운

영해오고 있다. 또한 몇 나라로 장기 선교

사를 파송하였다.

몬트리올 한인교회들은 지난 대회 이후 

4년 만인 이번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다시 

제2차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벌써 불어권 

아프리카 15개국에서 90여명의 선교사들

이 참가하기로 되어있다. 이전 대회의 두 

배나 되는 숫자이다. 김상복 목사(횃불트

리티니신학대학원 총장, 할렐루야교회 원

로)와 조윤태 목사(홍콩 엘림교회)가 강사

로 섬길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하

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젊은이들 200명이 

내년 불어권 아프리카에 단기선교로 건너

가기를 소망한다. 또 하나의 선교 역사를 

이 몬트리올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

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라

며, 2012년 9월 북한선교 기도소식을 알

려 드립니다. 

먼저, 북한선교 기도편지를 몇 달 동

안 보내지 못함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

다. 일단 지난 몇 달 동안 시카고지역의 

북한선교 관련 일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개인적으로 담임목회를 시작하여 섬기

기에 시간이 어려웠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난여름 기간 중 진행되었던 

몇 가지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족교회와 협력사역 

구한말 만

주지역에 강

제 또는 자발

적 이주를 통

해 중국에 정

착하여 살았

던 조선족 분

들은 우리 한

민족의 초창

기 중국 이민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

를 위해, 독립을 위해 한반도와 인접한 

현재 중국의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 지역에 이주하신 분들입니다. 

현재 중국 내 조선족 인구는 약 200

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 타국으로 장단기 이주를 

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

년 말 한국 체류 조선족은 29만7천명이

고, 조선족 결혼이민자는 2만9천명이었

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시카고의 조선족 인원도 천 명이 넘는

다고 합니다. 

시카고 조선족교회는 몇 년 전 조선족 

3세이면서 미국에 이주하여 정착한 조

광철 전도사님을 통해 개척되었습니다. 

조광철 전도사님은 한인교회에 출석하

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던 분이지만, 

미국에 밀려들어오는 조선족 분들의 어

려운 상황에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가정에 개척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현

재는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예배당을 빌

려주어 지원과 협조 속에서 예배와 사역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30

여명의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며 

자립이 안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올 봄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

남을 가진 시카고베들레헴교회의 사역

적 지원을 연결해서, 현재 함께 시카고 

조선족 커뮤니티에 사역을 더욱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조선족교회를 귀

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한민족 디아스포

라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입니다. 조선족교회는 북한선

교에 있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

에서 너무나 귀하고 헌신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잘못된 분들이 

이미지를 흐려놓았지만 많은 조선족 교

회들과 성도들은 많은 사랑과 희생으로 

탈북 동포들을 섬겨왔습니다. 

탈북민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대상

은 조선족입니다. 문화적으로 사상적으

로 유사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

다. 한국과 미주 지역에 탈북민들이 아

직도 대부분 한인교회 속에 정착을 하

지 못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

선족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접

촉점이 된다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리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족교회 조광

철 전도사님과 비전을 나누고 조선족교

회를 중심으로 한인교회들이 함께 협력

하여 조선족 사역과 탈북민 사역을 함께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하길 원

하시는 개인과 교회는 저와 조광철 전도

사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섬기길 원하시는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한민족 디아스포라 사역을 위

해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을 만들어 가리

라 확신합니다.

쥬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와 협력사역 

지난여름 몇 달 동안 있었던 사역 들 

중에 또 하나 의미 있는 일은 쥬빌리통

일구국기도회를 시카고 지역에서도 함

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선

교와 통일을 위해 한국 ‘쥬빌리 코리아 

(http://jubileeuni.com)’와 함께 연합

하여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

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길 소원합

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

해 NIM이 주관했던 북한선교기도모임

을 비롯해 여러 기도모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쥬빌리기도회를 섬기기로 했습

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을 결정하는 작업

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준비위원으로 명

병현 목사님, 유원하 목사님, 서창권 목

사님께서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쥬빌리 기도회’로의 

전환하는 그랜드 오프닝 기도회를 개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

심 가운데 진행되어 가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순실 집사 간증집회 

탈북간호장교인 이순실 집사를 강

사로 8/31/2012(금) 빌립보교회에서, 

9/6/2012(목) 시카고 무디교회에서 간

증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순실 집사님은 여러 차례의 탈북과 

북송 과정을 거치면서 고문을 당했고, 

몽골을 통해 탈북하는 과정에서는 죽음

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

았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여군 간호장교로 복

무했지만 제대 후 심각한 식량난과 개인

적 고통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처럼 겪

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정착한 이후 현

재는 안보강사로 많은 교회, 학교, 국회, 

경찰서 등에서 강연하며, 또 채널A의 ‘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

고 있습니다. 

탈북과정에 인신매매단에 빼앗긴 딸

에 대한 아픔, 그녀의 탈북으로 인해 추

방당해서 고통 받고 있는 형제들, 숱한 

아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 받고, 

믿음의 남편과 시댁을 만나게 해주신 삶 

등… 우리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만들어주었

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첫째, 남북한 주변국들의 바른 지도

력 교체와 한반도와 주변국의 지혜로운 

변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과 미국에 대선이 곧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국에서도 시진핑으

로 지도력의 공식적 승계가 있을 것입

니다.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 가장 영

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국들과 남한의 최

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의 바른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특히 한국 안

에 국민들의 합의가 한민족의 바른 미

래에 대한 비전 아래에서 모아져 가도

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북한 땅이 개방되어 압제와 굶

주림이 끝이 나고, 생명의 복음과 양식

들이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십

시오. 북한에 불어 닥친 태풍, 홍수 등

으로 심각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습니

다. 그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제대로 된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복음이 전

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탈북여성들과 고아들을 위

한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탈북민 사

역이 체계화되어 북한선교와 세계선교

의 일군으로 훈련하는 사역들이 발전되

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미국 내 탈북민들의 신앙과 생

활정착을 위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

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째, 북한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북한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을 강건

하게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

해 주십시오. 

-여섯째, 본격적인 북한선교와 통일

시대를 위한 일군들과 자원들이 준비되

고, 북한선교기관들과 교회들이 이를 위

해 온전히 헌신하고 연합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NIM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blessnk@hotmail.com 

북한 선교 소식

허정기 목사(몬트리올한인교협 회장, 호산나교회 담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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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는 만만해진 안 목사에게 슬쩍 현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안 목사님, 요사이 현수가 좀 어떻습니까?” “현

수는 교회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처음 왔

을 때보다 성격도 훨씬 활발해졌구요. 현수는 참 착

한 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귀한 아들을 주신 것

을 감사하세요.” “아이고 별 말씀! 현수가 그렇게 된 

건 다 안 목사님 덕택이죠.” 

“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비해 성격들이 퍽 단순합

니다. 자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완고한 

어른들에 비하면 아이들은 바람에 잘 휘어지는 갈

대처럼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대신 갈대가 

잘 부러지듯이 아이들은 약간만 잘못해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현수는 벌써 상처를 받은 

아입니다. 부모가 갈라져 마음이 두 쪽이 나, 오랫

동안 가슴앓이를 앓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누구보

다 아비가 되는 이놈이 죄인입니다.”

안 목사는 자기 앞에서 마치 죄인처럼 머리를 숙

이고 자기의 잘못을 탓하는 진태의 자세가 보기 민

망했던지 진태를 위로해주었다.

“손 선생님,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

니까?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실

수를 할 때마다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

지 말아야지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죄인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진태는 안 목사의 이 말이 솔깃하게 마음에 와 닿

았다. 자기 교인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대하리라 짐

작을 하니 우선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고 존

경이 갔다.

“목사님, 현수가 교회에 나가고부터 놀랍게 달라

졌어요. 걔는 안 목사님을 만난 후 얼굴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부모가 이혼한 후로 아이가 정신적으

로 충격을 받아 영 폐인이 된 것처럼 집안에만 들어

박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안 목사님 교회에 취미

를 붙이고부터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치료받고 있

던 우울증 증세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안 목사는 현수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 기회를 놓

칠세라 복음 전도를 시작했다.

“그러시지 말고 손 선생님도 그만 현수와 같이 

교회에 나오시죠.” “네, 목사님. 정신병으로 죽어가

던 자식이 살아났는데 자식을 위한다면야 무얼 못

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만 아니라, 손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 예수를 믿으셔야죠.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진태는 긴 말을 하기 전에 안 목사에게 앞으로 자

식을 따라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버린 셈이 

되고 말았다. 진태는 그날 안 목사더러 자기가 다음 

주부터 교회는 나갈 테니, 갑작스럽지만 그날 저녁

식사는 부부동반해서 한국 식당에서 자기와 같이 

드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안 목사는 아내가 와

병 중인 아버지를 간호하러 아리조나에 가고 없다

면서 자기만 와도 괜찮으냐고 물었다. 진태는 물론

이라고 대답했다.

약속한 대로 한국 식당에 나타난 진태와 안 목사

는 미리 예약해 놓은 아늑한 부스로 안내를 받고 자

리를 잡았다. 현수는 왜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안 

목사에게 현수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따라오지 못

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진태와 안 목사는 그날 저녁 한국적인 분위기 속

에서, 전통식 한국 요리를 들면서, 한국 이야기로부

터 자기들 집안 이야기,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웠던 

경험들을 장시간 나눌 기회를 가졌다.

진태는 무엇보다 안 목사가 살아온 기구한 인생

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와 흡사한 데 깜짝 놀랐다. 

안 목사의 말이 자기는 한 번도 낳아 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양부모한테

서 들은 이야기를 이었다. 생후 일 년도 채 못 되어 

미군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기약도 없이 어머니를 

두고 귀국해 버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를 어느 

보육원에 맡기고 다른 미국 군인과 재가를 하고 그

녀도 곧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고 말았다.

진태가 이 말을 들으니, 자기는 아버지를 모르는 

서자라도 자기를 낳아준 생모의 슬하에서 자랐지

만 안 목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유기해버린 고

아로 자랐다고 하니, 진태는 이런 기구한 운명을 가

지고 태어난 안 목사에 비하면 그래도 자기는 다행

하게 여겨졌다.

진태는 자기를 잉태시킨 한국인 아버지에게만 

버림을 받았지만 안 목사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

인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으니 당신을 정말 “동서

양이 빚은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

러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진태는 차마 

그렇게 발설하지는 못했다.

안 목사는 다섯 살까지 보육원에 있다가 자식이 

없는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 다행히 입양한 양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자기를 안요한이란 

이름으로 호적에 입적을 시켰다. 그들의 따뜻한 사

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안요한은 양부모님 덕택으

로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친 후 미국에 유학을 왔다

가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여기 LA에 

눌러 앉게 되었다. 미국 대학원에서 처음에는 정치

학을 하다가 뜻을 돌려 목사가 되려고 결국 신학공

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쯤 진태는 자기가 교회에 발

을 들여놓기 전에 병들어 있던 현수를 선도해준 안 

목사에게 먼저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나서 안 목

사에 대한 궁금증을 한 가지씩 더 묻기 시작했다.     
▲이메일: chonhae@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여리고로 가는 길 (4)

기독문학소설

정총해 박사 (문학인)

국제복음주의협회(IEA, 총재 

James Song박사)가 지난 9월 3일부

터 12일까지 페루에서 제7차 목회자

연장교육을 실시했다. 

가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중남

미국가들 가운데 개신교 복음전파

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페루 

지역의 현지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목회자연장교육은 리마와 아

마존지역을 중심으로 목회자 1,500

여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이번 2012 페루선교컨퍼

런스(준비위원장 고유경 박사)에는 

주강사로 서울강남중앙침례교회 피

영민 목사, 정성택 목사, 페루기독교

총연합회장 David Cauracuri 박사, 

Peru GGU대학 Daniel Chavez 교

수, 그리고 미드웨스트대학 총장 제

임스송 박사, 미드웨스트 워싱턴캠

퍼스의 신학부교수 김일호 목사, 평

생교육원 스마트미니스트리담당 홍

진희 교수 등이 참여하고 IEA 페루

담당자인 지영민 현지선교사와 수

십 명의 현지인 찬양팀 및 스탭들의 

동역으로 진행됐다. 

리마에서 사흘, 아마존지역(이끼

또)에서 일주일 등 두 곳에서 목회

자연장교육, 성령부흥집회, 지역교

회방문, 국회리더십조찬기도회, 교

계지도자만찬회 등을 통해 중남미 

선교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선교전

략 개발과 다양한 교파 소속의 목회

자들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내는 

등 많은 결실을 남겼다.

첫째 날 3일 준비위원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리

마의 하나님의교회(Iglesia de Dios)

에서 주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목회자 연장교육을 집중적

으로 실시했고, 저녁에는 현지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합대성령부흥집회

를 개최했다.

6일 오전에는 리마 쉐라톤 호텔에

서 100여명의 페루를 이끌고 있는 

정계, 재계, 교육계, 교회지도자 초

청 조찬모임을 가졌다. 특별히 국회

부의장,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해

군 3성장군), 해양수산부장관, 페루

교육자연합회장, 목회자연합회장, 

전경련회장 등 참석한 페루의 지도

자들은 한국의 발전을 모델로 삼아 

페루의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을 표하는 가운데, 강사들은 기독교

복음전파가 2세 교육과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음을 역설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를 위해 국제복음주의협회

(IEA)가 목회자 자질향상을 위한 연

장교육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

립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선교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자 참석자 모두의 깊은 관심

을 받기도 했다.

6일 오후에는 페루 국회의사당에 

초청을 받아 본 회의장을 방문, 페루 

의원들과 교제를 나눴으며 곧 이어 

아마존 이끼또 공항으로 이동했다.  

7일 오전에는 Nanay강을 따라 1

시간 거슬러 올라가 아마존정글의 

Momon지역을 방문해 이틀간 정글

선교체험을 하면서 원주민 Bora족

과 함께 나무 움막집에서 숙박한 후 

이튿날 다시 이끼또로 돌아와 현지

인교회 저녁 연합성령부흥집회(강

사, 제임스송 박사)를 개최했다.  9

일 주일 오전에는 San Juan지역 현

지교회에서 주일대예배(설교, 김일

호 목사)를 인도했으며, 저녁에는 아

마존지역에서 가장 교인 수(1,000

명)가 많은 교회에서 주일저녁집회

(설교, 피영민 목사)를 인도하기도 

했다.

10일에는 아마존 지역 목회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연

장교육을 실시하고, 저녁에는 지역

성도들을 위한 연합부흥집회를 개

최해 아마존의 최대도시인 이끼또 

도시를 완전히 성령과 은혜의 도가

니로 불붙이기도 했다.

11일 오전에는 이끼또 시청과 아

마존을 관할하는 Loreto 주정부 청

사를 방문해 시장과 주지사로부터 

아마존 복음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상호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끼또 지역에서 기장 우수한 사립기

독교 초중고교를 방문, 학생들을 격

려하고 학교장과 교육선교에 협력

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이끼또 지역의 빈민가

에 위치한 10여개의 현지인 교회를 

방문, 열악한 환경가운데에서 복음

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

는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

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저녁 

만찬에는 IEA 총재 제임스송 박사

가 아마존 지역 교계지도자인 원로

목사 10여명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

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아마존지

역의 IEA 소속 목회자들과 PERU 

GGU 재학생 리더들과 함께 모여 아

마존지역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을 논의하고 향후 교육 및 집회계획

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복음주의협회는 선교동역자

를 간절히 찾고 있다. 

기타 페루와 아마존지역선교

를 위한 후원과 문의는 “페루-아

마존선교후원협력단”, 2012pmc@

gmail.com이나 info@ieawm.org 

및 (703)626-8712, (636)639-9221

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국제복음주의협회>

이슬람권을 격동시킨 문제의 동영상 ‘무슬림의 무지’

의 제작자, 감독자, 유포자가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

트의 토착기독교인 콥틱교회 신자로 드러나면서 이집트

인들의 콥틱교도들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

해 콥틱교인들은 시위대로부터 언제 어떤 공격을 받을

지 몰라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이집트 콥틱교 측도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영화

는 우리와 아무 관련성이 없고,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견

해와도 무관하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콥

틱교 청년조직인 마스페로청년동맹은 자신들이 이집트

의 다른 보통 이슬람 신자들과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다

는 것을 밝히기 위해 미국 대사관 앞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으나 막상 현장에는 이슬람 신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영화가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지는 아직 정

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유대교 사업가로 

알려졌으나 이제는 조금씩 콥틱교인인 것 같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P통신은 이 영화의 제작 및 감독자가 LA 인근에 거

주하는 이집트인 나쿨라 베슬리 나쿨라(55)로 추정된다

고 보도했다. 이에 당사자는 자신이 돈을 댄 것은 맞지

만 감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결국 콥틱교 관련설을 

확인한 꼴이 됐다.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처음 올린 모리스 새덱 역시 워

싱턴에 거주하는 콥틱교도이며 전미콥트의회 의장이라

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워싱턴 콥틱교회 측은 성명

을 통해 새덱은 콥틱교 안에서도 소수의 극단주의자에 

속한다며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페루-아마존 지역 2012 선교컨퍼런스 성황
IEA주최, 현지목회자 1500명 연장교육 실시

이집트, 콥틱교인 안전 문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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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마음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첫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

입니다. 마음을 잘 지킴으로 생명을 누리고 몸의 양약

을 얻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마음을 통

해 나타나기에 거듭난 신자의 마음은 생명이 흐르는 통

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

하는 일이 나타나지만 마귀로 채워지면 어두움의 열매

가 나타납니다. 둘째, 두 가지를 힘써야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악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야합니다(24-27). 입

은 궤휼에서 멀리하고 입술은 사곡에서 멀리하고 눈과 

눈꺼풀은 바로 보며 발은 첩경을 평탄케 하고 모든 길

을 든든히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체를 의

의 병기로 드려야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서 지

혜의 문에서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착념하기위해 묵상하며 연구하고 수종하는 일

에 집중해야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마음을 신실하게 지

켜갑시다.  

마음을 지키라 (잠4:20-27) 찬484장월

여기 “음녀”란 남녀 간에 생긴 간음자를 가리키면

서 동시에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유혹 에서 이기는 길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길입니다. 

왜 지혜를 따라야 합니까? 첫째, 유혹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꿀과 기름처럼 매력을 끄나 마침내 쑥과 

칼 같이 사지와 음부로 떨어지게 하고(5) 마음을 무디

게  만듭니다(6).

둘째,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7-14에 보면 존영, 

수한,  재물, 수고, 그리고 육체에 아주 치명상을 입힘

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은

혜가운데 머물러 있어야합니다. 

셋째, 어떻게 따를까요?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키며 그리고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지혜로 

통과하기 위하여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에 공적 

모임을 힘씁시다. 

음녀를 경계하라 (잠5:1-14) 찬189장화

본문은 부부생활의 정절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이

기 위해 음녀를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음행

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부부의 정절을 지킴

으로(15-19) 이깁니다. 부부의 성적관계를 샘으로 비

유해 “네 우물을 마시우며 네 도랑물을 밖으로 흐르

지 못하게 하며 네 샘을 복되게 하며 사랑의 삶을 나

누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언약을 선한 양

심으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창세전 경

륜을 믿고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둘

째, 음녀유혹을 피함으로(20-23) 이깁니다. 음녀유혹

의 특징은 훈계를 멸시하고 미련의 껍데기를 고집합

니다(23). 소돔고모라의 롯의 가정이나 노아홍수심판 

전 상황처럼 마귀는 언제나 가정을 파괴합니다. 음행

문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전도며 선교입니다. 자극성 강한 이 죄를 이기는 최선

의 길은 요셉처럼 피하는 것입니다(창39:7-10). 건강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부부의 정절 (잠5:15-23) 찬288장수

또 음녀 유혹의 형태와 결과 그리고 이기는 길이 무

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음녀의 유혹방법-말

씀으로 시험한 마귀처럼 음녀는 경건의 모습을 띄고 

유혹합니다. 14절에 서원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

다고 말합니다. 예언적 암시를 제시하며(15) 잔치의 

풍성함을 약속함으로 유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보

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단을 벗어나려면 참 

경건의 맛을 알고 그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둘째, 

넘어진 자의 결과-먼저 자살행위가 일어납니다. 소가 

쇠사슬에 매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치명적입

니다.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고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셋째, 이기는 길-말씀을 잘 듣고 주의해

야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우리 주변과 우리 속에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끝장이라는 의식으로 말

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유혹에서의 자유 (잠7:13-27) 찬212장 목

왜 지혜의 외침에 응답해야합니까? 

첫째, 지혜란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10-11). 금 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비유한 것은 지

혜의 가치성을 보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보화

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지만 지혜는 현세와 내세에 

항상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는 헌신은 당연한 것

입니다. 

둘째, 지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있기 때문

입니다(2-3).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공적으로 사적

으로 이루어짐은 그 속에 준비된 풍성함이 엄청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받는 방법이 쉽기 때문입니다. 광

장에서 외치며 골방에서 속삭입니다. 여기에 회개와 

믿음의 응답만하면 준비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

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수고를 드려 지혜이신 그

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그 복을 

소유합시다.  

지혜의 외침 (잠8:1-21) 찬490장금

본문은 지혜의 두 방면을 어떻게 의인화시켰습니

까?(27) 첫째, 지혜를 선재자라고 했습니다(22-26). 

요한복음 1:1-3절에 나온 태초에 계신 말씀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고 자존

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22)는 구절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지혜

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지

혜를 소유함은 그리스도를 소유함이며 순종함은 그

리스도께 순종함입니다. 둘째, 지혜를 창조자라고 했

습니다(27-31). 여기 묘사된 지혜는 만물의 기초이며 

만물을 친히 만드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

를, 가장 선하게 만드신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됐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만물은 그리

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로 인하

여 창조됐다고 주장합니다(골1:15-17). 선지자요 창

조자이신 지혜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간직해 창조의 

생애를 살아갑시다. 

창조자인 지혜 (잠8:22-36) 찬235장토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지금 우리는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닌 성격

들 중 하나인 “예배중심 교육”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그 두 번째 주제로 예배의 교육적 역할들을 수

행하는 “방법들(Methods or Pathways of Christian 

Education in Worship)”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예배의 주된 기독교 교육 방법들

에는 설교(Preaching), 기도(Prayer), 예배 음악(Mu-

sic), 그리고 “성례(Sacrement)”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

였고, 그 중 설교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설교는 가장 직접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서 말씀

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익히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그 익히고 이해한 바가 예배자들 자신에게, 그

리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을 하도록 이끌고, 이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도록 충동

하고 휘젓는 것이며, 그리하여 예배자들의 신앙이 성

숙하고, 영성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 받을 수 있도록 한

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설교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이 일

을 수행하는 주체인 “설교자”라는 화두를 던져 드렸습

니다. 이에 오늘은 설교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의 설교

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예배를 통한 교육의 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소개해 온 맥락에서 볼 때,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가

르치는 자/교육자”라 할 수 있습니다(Preachers as 

Educators or Teachers). 이는 설교자가 예배 안에서 

수행하는 일들의 본질적 성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

다. 즉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과 행사, 그리고 그것들이 

예배자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해석하여 이

를 예배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삶의 변화를 추동

하는 영감을 주는 그 모든 과정 과정들을 통해 교육자

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교육자로서 섬기는 설교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바, “선지자적 역할

(Prophetic), 제사장적 역할(Priestly), 그리고 사도적 

역할(Apostolic)이 그것입니다(이는 일전에도 소개드

린 바 있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배를 통한 교육”

의 전체적인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앤 윔벌리(Anne 

Wimberly)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2004년에 발표

한 책 “신앙과 소망을 양육하기(Nurturing Faith and 

Hope)”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교육을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선지자적 역할”

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예언자들이 그

랬듯이,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죄악에 

대해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교자들은 죄악과 혼돈의 삶의 여정 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 뿐 아니라 주변 이웃과 사

회의 부조리한 문제들에도 자각과 관심을 가지고 도전

할 줄 아는 정의를 향한 용기를 북돋우는 메시지를 외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세

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하

고 의식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메

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그 옛날 선

지자들이 개인과 사회와 민족의 끊임없는 죄악에도 끊

임없이 돌이키시고 회복하심에 대한 소망을 함께 외쳤

던 것처럼 오늘날 설교자들도 그와 같은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메시지를 그 설교 안에 담보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도전적이며 어찌 보면 아픈 곳을 깊이 찌르

는 예언자적 역할과 함께 설교자들은 설교를 통해 예

배자들의 삶과 그 존재 자체를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돌보며, 죄사함과 용서에 대해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해

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혹은 목회적 

역할”입니다. 이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신앙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존재가 하

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도

록, 그리하여 그들의 영적 성숙을 저해하는 일련의 방

해요소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영적 파워를 갖도록 하

는 것입니다. 

힘겹기만 한 듯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용서하심과 역사를 주관

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아

가 종국에는 승리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설교자는 사도적 역할을 감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

고 가르치는 자로서 그 전하고 가르치는 바를 그 실제 

삶의 모습 속에 담보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란 

쉬운 말로 하면 제자이며, 제자란 본디 그리스도를 따

르는 자 즉 그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삶과 인격을 본받

아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설교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마지막 역할은 설교자

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즉 그 삶에

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것입니다. 설교자가 진

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할 때, 앞서의 선지자적

이며 제사장적인 선포가 더욱 더 진실하게 예배자들의 

머리와 가슴과 삶에 아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서 더욱 더 폭발력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 비중이 크든 작든 모두 바로 이

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설교자”들로서 우리 한인 성

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자의 역할들을 

더욱 더 정확히 인지하고 내면화 한다면 보다 통전적

인 교육을 위해 예배를 통한 교육에 보다 진지한 관심

을 기울이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사역자들은 선지자로, 제사

장으로, 그리고 사도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며, 확고

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더 스스로를 세련시켜야 

하겠습니다. 
▲연락처: sinaichung@yahoo.com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9)

3. 예배중심의 교육
(Worship-centered Christian Education)

선지자적 메시지 선포 속 목회적 역할도 감당
가르치는 대로 실제 삶 모습 속에 담보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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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교 19년차를 맞는 김재

성 선교사가 시카고 선교대회를 참

석하고 LA를 방문했다.  7일 오후 

기자와 만난 김 선교사는 사역 19

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도를 당

부했다. 

불교가정에서 태어나 방황하던 청년

김 선교사는 불교가정에서 태어

나 때만 되면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그러나 청년 시절을 맞으며 고민에 

빠졌다.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

엇인가? 죽은 후엔 어떻게 될 것인

가?’ 이어지는 질문을 세상 학문에

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전

자회사에 취직해 다니면서 업무의 

어려움과 친구의 배신 등으로 정신

적 육신적으로 힘들기만 했다. 그 

와중에 장이 안 좋아 약은 달고 살

았다. 그때 그는 후배의 권유를 받

았다. “예수를 믿어보라”는.... 

당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후배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찾게 됐다. 교회 출석 첫날, 

교회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의 기

도와 찬양에 압도되기 시작하면서 

첫 시간부터 죄인임이 깨달아졌다. 

나름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

데 죄 중에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

며 살아간 인생임이 느껴지는 강한 

역사를 체험했다.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지옥불로 

향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 일을 가족들

에게 알려야 한다는 뜨거움이 솟아

올랐다. “이 사실을 전하며 전도를 

해야겠다. 선교사! 선교사가 돼 복

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그 시

절에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새벽 4

시면 일어나 안양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 손에 인생을 올려놓

고 함께 헌신할 아내를 달라고 기

도했다. 

그의 기도가 응답돼 그 교회 반

주하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게 됐고 

지금까지 최고의 동역자로 사역하

고 있다. 

필리핀 세브섬 주위에 17개 교회개척

7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된 필

리핀, 마닐라에서 2년 동안 언어와 

문화훈련을 받고 세브섬으로 들어

갔다. 세브섬은 변질된 가톨릭으로 

인해 우상이 성행했다. 아기 예수 

상을 만들어 구세주라고 했고 수

호신을 각 가정과 관공서 학교 등

에 세워 숭배했다. 마닐라 다음으

로 큰 섬이지만 그 당시에는 선교

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선교사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둥지를 마련한 김 선교사

가 처음 시작한 것은 빈민(도시)선

교였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며 예

배를 드린다고 하니 모두가 흔쾌히 

가겠다고 약속했다. 전도가 무지 

쉽게 생각됐다. 첫 주일이 돼 만반

의 준비를 하고 성도들을 기다렸지

만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

국 첫 예배를 가족들만 모여 드려

야 했다. 

김 선교사는 다음날 아침에 집

집마다 찾아다니며 성경공부를 시

작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

웠지만 그들은 우상 버리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다. 성경을 가르치고 

현지실정에 맞게 선교비가 모아지

는 대로 직접 교회건축도 했다. 그

런 세월이 19년이고 보니 이제 도

시와 섬, 지방에 17개의 교회가 설

립됐다. 

하나님을 모르던 무지의 사람들

이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며 김 선교사는 한없는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간혹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주위의 핍박을 못 이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혼을 보

면 한없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

지곤 했다고 회고한다. 

리더 양육을 위해 두란노신학연

구원 설립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

역을 하다 보니 신학을 바로 배운 

리더들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두란노신학연구원이

다.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함께 매일 새벽기도회와 성

경읽기로 시작해 하루가 끝나는 시

간에는 간증과 기도모임으로 마무

리를 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이들

이 주일이면 각 교회에 흩어져 사

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은 세브

를 비롯한 마닐라의 영혼구원의 꿈

을 안고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김 선교사에겐 해

야 할 일이 많다. 나의 일을 위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서 힘이 닿는 데까지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며 

신학교에 도서관을 세우고자 하는 

꿈을 이뤄가고 있다. 도서를 기증

한다는 후원자가 나섰다. 그러나 

그것을 운반해야 하는 것은 김 선

교사의 몫이다. 신학교도 아직 마

무리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하면 누군가

가 바톤을 이어갈 것입니다. 바톤

을 이을 좋은 사람을 찾게 해 달라

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지요. 이 신

학교를 통해 세계 선교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비

전을 말하는 김 선교사는 “필리핀 

영혼을 위해 헌신해줄 많은 동역자

들을 기다린다”는 당부도 잊지 않

았다. 

▲연락처: Paulruth@hanmail.

net                     <이성자 기자>

한인세계선교대회 참석

선교사와의 만남 

‘내가 가던 길이 지옥불로 향하는 것’ 깨닫고 선교사 서원

   19년 동안 도시와 섬, 지방에 17교회와 신학교까지 설립

탐방: 뉴욕기독부부합창단을 찾아서

“부부가 함께 찬양, 사랑의 하모니 만든다”
“합창에는 희생, 겸손, 그리고 

사랑이 있고 그곳엔 예수님의 참 

마음이 있습니다. 합창에는 이웃

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

는 미덕이 있고 그곳엔 예수님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합창에는 주

어진 여건 속에 제자리를 충성스

레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그곳엔 예수님의 참 진리가 있습

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으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오는 30일(주) 제 11회 정기연

주회를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피

치를 올리고 있는 뉴욕기독부부

합창단(퀸즈장로교회 지휘 소유

영 집사)을 찾았다. 이번 정기연

주회는 ‘찬양으로 전하는 기쁜 소

식’ 이란 제목

을 붙여 ‘복음

제시’를 목적으

로 뒀다. 

지휘자로 합

창단을 이끌고 

있는 소유영 집

사(퀸즈장로교

회)는 “많은 교

회와 성도님들

이 열정적으로 

전도에 많은 공

을 들인다”며 “

이번에 저희 부

부합창단도 찬

양으로 전도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전도폭발 훈

련과 사영리를 토대로 5가지 주

제 곧, ‘하나님의 은혜’, ‘인간’, ‘하

나님’,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진행방법은 나레이터를 통해 5

가지 주제를 간단히 설명하면서 

찬양을 듣게 된다. 

소 집사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

시는 하나님(시22:3)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저희 뉴

욕기독부부합창단의 찬양을 사랑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믿지 않으시는 분들, 구원의 확신

이 없으신 분들 모시고 오시면 하

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찬양을 통해 체험하

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어 “찬양으로 전하는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반문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아름다운교회

(담임 황인철 목사) 여성합창단이 

찬조 출연하게 된다. 

초교파적으로 모인 뉴욕기독부

부합창단은 ‘찬양선교’를 목적으

로 2001년 8월에 창단됐다. 뉴욕

일원의 각 교회 지휘자, 솔리스트, 

성가대원, 찬양 팀으로 헌신하고 

있는 부부들이 모여 하나님이 주

신 재능으로 아름다운 화음을 만

들며, 매년 정기연주회 및 송년음

악회 그리고 각종 초청 연주회 등

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소 집사는 “지금까지는 불러주

는 곳에만 찾아가서 찬양을 했지

만 앞으로는 단원교회를 방문하

거나 타 지역순회, 혹은 작은 교회

를 찾아가 연주하며 부부 및 가정

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

부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가정

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

도할 수 있는 모임으로 가정 천국

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욕부부합창단

은 ‘가정의 소중함’ 

이 절실한 이 시대

에 부부가 함께 모

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감으로써 그

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 ‘가정의 하나 됨’

을 실천하고 있다.

“합창단이 10년

을 지나면서 자녀

들이 자라고 있습니

다. 작년 10회 정기

연주회에 저희의 대학생 자녀들

이 같이 출연해 연주를 했는데 참

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부부합

창단이지만 성인된 자녀들, 자녀

들의 부부, 부부들의 부모님들이 

같이 찬양하는 것도 꿈꿔봅니다”

라고 합창단의 비전을 제시하며, 

인근 뉴저지나 코네티컷에도 기

독부부합창단이 생겨 함께 동역

하는 것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합창단원은 모두 39명. 18

부부에 싱글이 3명 포함돼 있다. 

교회도 다양해서 퀸즈장로교회

를 비롯해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교회, 필그림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나목교회, 빛과소금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퀸즈중앙장로

교회 등에서 지휘자, 솔리스트, 찬

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다.

단원 자격은 ‘찬양을 좋아하는 

믿음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뉴욕교회(

담임 김은철 목사)에서 모임을 갖

고 있다.  

▲연락처 : (917)318-7030
<유원정 기자>

찬양에는 희생, 겸손, 사랑...예수님의 참 마음 있어

‘가정의 소중함’ 절실한 시대에 ‘가정의 하나됨’ 실천

김재성 선교사와 두란노신학원 학생들

(5) 김재성 선교사  (필리핀) 

필리핀 영혼위해 헌신할 동역자 기다린다

 • 

•
•
•
•

소유영 지휘자

뉴욕기독부부합창단 단원들


